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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역사의 흐름 속에 고대・중세라 일컫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능동적인 해양사적 관점에서 국가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하였다. 이는 고대로부

터 전해져 내려오는 해양 관련 신화와 전설 및 미약하게나마 잔존하는 사료의 기록, 

그리고 바다 곳곳에 산재되어 발굴・인양되어지고 있는 해저 출토유물을 통해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근세라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서양은 바다에 대한 사뭇 다

른 인식과 행보를 보이게 된다. 즉, 대항해시대라는 팻말을 내걸고 바다에 무장해제

를 선포한 서구세계와 달리 중국의 명・청조를 주축으로 재편된 동아시아 세계는 해금

정책(海禁政策)이란 해양 정책하의 국제질서 속에서 바다를 통한 교류를 폐쇄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의 바다가 아닌 육지로의 질서설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바다에 의존해 삶을 영위해야만 했던 주변 해역에서는 바다를 통한 네트워크가 활발

히 이루어졌다. 

근대 이후 탈냉전과 탈식민화라는 물결 속에 그동안 세계 속에 군림하였던 서구문

명이 점차 쇠퇴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되었다. 이에 이제까지 세계 변방으로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동아시아에 대한 시공간

적 인식의 재조정이라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동아시아의 공간적 범주는 지리적 관점에서 해양과 대륙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이를 고대・중세・근세・근현대라는 시간적 범주 내에 씨줄과 날줄로 엮어냄으로써 온

전한 하나의 동아시아 역사, 즉 동아시아사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사는 중국을 중심축으로 한 대륙이라는 한정된 공

간적 틀 안에서 편향된 관점으로 이해되어졌으며, 대륙을 감싸 안은 해양은 그저 대

륙의 연장선으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였다. 표면화된 역사적 담론을 들여다보면, 서구

세계는 고대부터 그들의 역사와 문명을 태동시킨 원동력으로 바다를 마주 대하였고, 

그 바다의 주인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정복을 반복하는 등 열린 세계로의 모습

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동아시아 세계는 그 중심을 대지에 한정지음으로써 폐쇄성을 

띤 닫힌 세계로 인식되었다. 이는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이 『역사철학강의』에

서 제기한 “서방문명이 남색의 해양문명이라고 한다면, 동방문명은 황색의 대륙문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단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공간적 인식의 성찰은 21세기 해양의 세기

(Ocean Century)1)를 맞이하여 해양을 교두보로 한 대륙 너머 각 국가와의 해양교류사에 

대한 과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였고, 과거 대륙이라는 역사적 서술의 틀에 해양이라는 

문화접촉 코드가 더해지면서 보다 더 입체적인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개념이 구축되

었다. 

해양 제주의 특성과

섬 문화 기록화 방안

1)    �해양의 세기는 1994년 UN에서 〈UN해양법〉을 발효함으로써 발동이 걸렸고, 그 후 1998년 ‘세계 

해양의 해’가 선포되면서 본격적인 명제가 되었다(곡금량 著, 김태안・안승웅・최낙민 譯,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산지니, 2008,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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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탈근대담론에 의한 역사적 재고찰은 중앙과 중심이 아닌, 지방과 주변

이라는 공간의 사고전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동아시아2)라는 지경학적・지경

학적(地政學的・地經學的) 큰 틀에서의 국가라는 공간보다 그 국가 내에 존속한 지역이라

는 공간에서 다양성과 특수성의 대안적 가치를 탐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국가라는 권력구조 속에 편입된 지배층 중심의 역사 관념에서 벗어

나 외연적으로 표상화(表象化)되지 못했던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본 역사적 해석의 중

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가가 아닌, 지역이라는 점(點)적인 공간에서 발생되어진 ‘표류・표도’란 

일련의 사건을 통해 면(面)의 역사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다시 말해 특정 장소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기인해 파생되어지는 인간의 삶과 활

동 모습의 한 단면 가운데 ‘표류・표도인’의 존재양태를 통해 인문・지리・사회학적 측면

에서 제반 원인을 면밀히 고찰함은 물론, 더 나아가 대외사적 교류라는 점차 확장된 

영역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표류에 대한 지역사적 연구방법론의 적용 움직임은 일본의 각 지방에서 선행적・독립

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전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그 지

역의 역사성 가치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중-근세시기 일본인을 포함한 이국인의 표

류・표착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졌던 일본 규슈지방(九州地方)의 長崎県, 鹿児島県, 佐賀

県, 福岡県, 沖繩縣, 對馬島을 비롯, 주고쿠지방(中国地方)의 山口県, 島根県, 鳥取県의 

지방대학 및 지방문서관,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한 표류 관련 사료발굴과 연구 실적이 

상당하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 역사 자체가 지방 분권적인 봉건체제를 오랫동안 유지

해 온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표류 연구 성과와 대조해 보았

을 때, 그동안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한 표류 연구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2. 제주 해역의 자연지리적 특성  

1) 사해고도(四海孤島) ・ 화산도(火山島), 제주도

해당 지역을 둘러싼 제반의 자연지리적 구성요소인 지형・기후・풍토 등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더 나아가 연속된 시간

의 흐름 속에서 발생되는 역사적 사건의 동인(動因)과 그 기본요소를 구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와 격절・고립된 도

서라는 지리적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주인들에게 있어 바다는 자연적으로 

곧 삶의 일부이자, 삶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제주도는 화산활동의 결과 

생성된 火山島로서 토양 대부분이 척박한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는 거의

가 현무암 및 조면암질 용암들로 드넓게 분포하여 심경(深耕)과 김매기가 매우 열악하였다. 

다시 말해 제주도의 자연지리적 환경이 빚어낸 사면대해풍재(四面大海風災)와 산고심

곡수재(山高深谷水災) 및 석다박토한재(石多薄土旱災) 등 소위 삼재(三災)로 말미암아 농사만

으로는 생계를 유지시키기가 매우 힘들었다. 때문에 제주인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

고 바다로 나아가 고기잡이 및 미역채취를 하거나, 특산물 등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

요한 쌀・베・소금 등과 交易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정부에

서 요구하는 약재, 감귤, 말, 해산물 등의 각종 진상품을 호송해야 하는 등 자의적・타

의적으로 바다로 향해야만 하였다. 이처럼 사해고도(四海孤島)이자 화산도(火山島)라는 

제주도가 처한 독특한 지리적 입지조건에 기인하여 제주인들은 취약한 토지 생산을 

보충하기 위해 해상교역과 유통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제주인들은 표류라

는 일종의 해난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또한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서 대부분은 현무암이 노출된 암석

해안(총 길이 229.7㎞로, 제주도 전체 해안의 75% 차지)이지만, 장소에 따라 그 형태와 성질을 달

리하는 각종 해안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단조로운 해안을 보이면서도 

2)    �동아시아는 아시아의 동부라는 의미로, 동쪽은 태평양, 남쪽은 남중국해를 포함하고, 서쪽은 

아무르 강 남안의 대싱안링(大興安)에서 중국 본토의 서경을 통과하여 베트남 국경 근처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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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는 각 해안마다 독특한 지형이 발달함을 엿볼 수 있다.3)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 제주도의 바다에 대해 ‘산은 험하고 바다는 모질다(山險海

惡)’라고 표현하였듯이,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뿜어져 나온 용암이 바다로 흘

러들어가 바다 속 低質은 해안선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돌과 암반으로 이루어져 일명 

‘걸바당’이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제주도 걸바당은 바다를 오가는데 크나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바다에 나가거나 또는 귀항하는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제주도의 해안선 및 바

다 밑 환경으로 말미암아 좌초되거나 난파되는 등 죽음과 표류의 위험요소로부터 항

상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주도 바다 환경의 위험은 제주를 오가는 조선 내 왕

래선(往來船)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안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제주도를 

지나는 이국선(異國船)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제주도 바다 곳곳에 숨겨진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 부지불식간 일어나게 되는 해난사고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심

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였다. 

한편 이 같은 제주도의 암석해안은 파도의 세기 또한 강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1770년 유구로 표류해 갔던 장한철이 쓴 『표해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져 있다. 

부산 동래로부터 일본까지의 거리와 전남 해남으로부터 탐라까지의 거리는 그 

사이가 비록 수천 리의 큰 바다로 떨어져 있지만, 바다 바닥에 천만 봉우리와 골

짜기들이 절로 조선의 빽빽한 산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바다 위의 풍파가 아주 

위험한 것은 그 물 흐름이 해저의 산과 골짜기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중략)… 바

람이 자고 물결이 조용한 때라도 바다 형세는 필시 넘실거리며 휘돌아 급히 흘러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위험하게 여겼으니, 이것이 해저에 있는 봉우리와 

골짜기들이 파도를 격렬하게 만드는 증거입니다.4) 

이처럼 제주도의 火山島라는 지형적 특성은 걸바당을 조성하였고, 바다 속 곳곳에 

숨어 있는 礖[암초]들로 인해 해난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부차적으로 

제주해역 주변의 물살 및 파도 세기마저 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표류・표도의 주원인

이 되었다.  

2) 제주도를 둘러싼 바람과 태풍

표류를 발생시키는 주요 인자로써 바람과 태풍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풍세(風勢)

가 큰 강풍다풍(强風多風)의 섬으로서, 제주도에서의 바람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생활 

영위와 생존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장해 요

소였다. 바람이 많이 부는 섬인 관계로 주변 해안의 파랑(波浪) 또한 매우 강하였기 때

문에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해안에 펼쳐져 있는 암초나 사초 등에 부딪

힐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한편 김상헌의 『남사록』과 이건의 『제주풍토기』,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출항시 

필요한 風向 및 해당 바람에 의거한 육지의 표착지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동시

에 바람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어느 곳으로 표류할지에 대해서도 대략적

으로 예측・감지하고 있었음을 아래의 A–1~4)을 통해 알 수 있다. 

A–1) �본도는 바로 남해 가운데 있어서 왕래하는 배가 북풍을 만나면 들어오고, 

동풍을 만나면 나간다.5) 

4)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30일조.

5)    ��김상헌, 『남사록』 권2, 10월 12일 병진조.

3)    ��김태호,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제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3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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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이 섬(제주도)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서북풍이 필요하고, 나오는데는 반

드시 동남풍을 이용하게 된다. 만일 순풍을 얻을 수 있다면 一片孤帆이라

도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도달할 수 있으나, 순풍이 아니면 아무리 빠

르고 억센 매나 송골매의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건널 수가 없다. 그리고 

파도는 동남풍에는 낮고, 서북풍에는 매우 높아진다.6)

A–3) �대개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사람은 정남풍을 만나면 조천관 혹은 화북포

에서 나서서 화탈(도)와 사서(도) 사이를 지나 보길(도)의 고래머리를 거쳐 

넙거요섬 앞길을 지나고 칡머리와 어란에 닿으면 영암이다. 또 이진과 가

리포에 닿으면 강진이다. 또한 관머릿도와 완도를 지나면 해남이다. 혹 

바람에 비껴 떠내려가기도 한다. …(중략)… 불행하게 그 동쪽 혹은 그 남쪽

을 지나면 屋久島와 一(壹)岐島이니, 그곳에 표도하게 되는 것이다.7) 

A–4) �所安島 …(중략)… 제주로 들어가는 자는 해남, 강진, 영암에서 출발하면 모

두 이 섬에서 바람을 기다렸다가 대양을 건넌다. 이 섬에서 제주로 향하

는데, 동서북풍을 만나면 좋고, 동풍을 만나도 가능하다. 만약 정남・정서

풍을 만나면 배를 띄울 수 없다. 제주에서 이 섬으로 향하는데, 동남풍이

면 기뻐하고, 동풍이 조금 불고 서풍이 불면 더욱 기쁘다. 만일 정남풍이면 

파도가 심하여 배 띄우기를 꺼려하며, (정)서풍이면 배를 띄울 수 없다.8) 

다시 말해 제주도에서 한반도로 출항할 때는 동풍과 동남풍을 이용했고, 한반도에

서 제주도로 출항할 때는 북풍과 서북풍을 이용하였으며, 순풍을 만나면 제주도-남

해안 간은 하루면 도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와 외국 선박의 표도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제주계록』 내 98건의 제주인 표류사건 가운데 표환인(漂還人)들을 대상으로 한 문정

기(問情記)를 살펴보면, 50건에 이르는 사례에서 그들이 표류 당시 맞닥뜨렸던 바람유

형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9) 표류 요인은 대부분 항해 중 갑작스런 대풍(大風)

과 표풍(颱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동풍・동남풍・동북풍・서북풍일 때는 

중국으로, 서남풍・서북풍일 때는 일본으로 닿았고, 서북풍・동북풍일 때는 유구로 표

류해 갔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A–3)의 『남환박물』 내용을 보면, 육지로 향하기 위해 제주도를 출항한 배가 

만약 바람에 비껴 동쪽 혹은 남쪽으로 향해 치우칠 경우 일본 야쿠시마[屋久島 : 九

州 鹿兒島縣 남부에 위치] 및 이키시마[壹岐島 : 九州 長崎縣에 속해 있는 섬]에 표

류해 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는 대륙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양성 기후가 뚜렷하

게 나타나며, 겨울철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시베리아기단에 의해 차갑고 건조한 북

서계절풍이, 여름에는 북태평양기단에 의해 따뜻하고 습한 남동계절풍이 불어온

다. 특히 여름에 비해 겨울이 대륙과 해양의 기압차가 크기 때문에 12월과 2월 사

이에 가장 바람이 많이 분다. 위와 같이 계절 또는 월별에 따라 방향과 풍속을 달리

하는 동아시아 계절풍은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일본・유구인들의 생활 및 선박 항해

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9)    ���[표] 『제주계록』에 나타난 표류 제주인의 표류시 바람유형

6)    ��이건,  『제주풍토기』.

7)    ��이형상, 『남환박물』 지노정조.

8)    ��김정호,  『대동지지』, 제주해노조.

                     바람유형
  국가 동남풍 동북풍 동풍 서북풍 서남풍 미기재 합계(건)

일본 0 0 0 12 8 6 26

유구 0 2 0 1 0 2 5

중국 5 5 1 5 0 3 19

합계(건) 5 7 1 18 8 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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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월과 8월의 계절풍 도표

(자료: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119쪽 인용)

이러한 바람의 풍향과 풍속은 시시각각 변화무쌍했으며, 여름철에는 예기치 않게 

태풍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저위도의 열

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중위도로 이동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제주도 연근해에 이르러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변화하여 해상활동 및 선박의 이동에 극심한 피해를 야기했

다.10) 

또한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부터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

리고 가장 빈번하게 거쳐 가는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표류인이 다발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계록』에서 표류 제주인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달은 8월로써, 총 98건의 표류사건 중 16건(16.3%)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2

월 14건(14.3%), 1월 10건(10.2%)의 표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11)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앞서 주지하였다시피, 8월에 제주도를 통과하

는 태풍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음12)과 동시에 연중 바람이 강하게 부는 제주도는 특

히, 12월~2월 사이의 겨울철에 한파를 동반한 북서계절풍의 강풍이 부는 경우가 많

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봄이 시작되는 음력 2월 1일부

터 15일까지 약해지던 시베리아 고기압

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면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영등바람’이라 일컬어지는 돌풍

이 여름철의 태풍보다 더 거칠고, 변덕스

럽게 몰아쳐 많은 재난을 가져오기도 했

다.13) 

이러한 천후(天候) 현상을 오랫동안 경험

한 제주인들은 이 시기 배를 띄우지 않았

으나, 혹 진상 등의 공무로 불가피하게 배

를 출항시켰을 경우 파선되는 경우가 많

았다. 또한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제주도를 경유하던 이국선(異國船)들이 제주도 인근

에서 해난사고를 맞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 태풍의 월별 진로

자료: 국가태풍센터 사이트 참고

10)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96~97쪽

11)    ��[표] 『제주계록』에 나타난 표류 제주인의 월별 추이

12)    ��[표] 월별 태풍 발생현황(1904~2017년)

(자료: 국가태풍센터 http://typ.kma.go.kr/TYPHOON/statistics/statistics_02_1.jsp를 참고하여 표로 정리)

13)    ��송성대,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정신」, 『탐라문화』 제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261쪽.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기재

표류건수
(98건)

10건 7건 12건 5건 1건 2건 5건 16건 11건 6건 6건 14건 3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태풍건수
(350건)

0건 0건 0건 0건 2건 23건 107건 125건 83건 10건 0건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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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주변에 흐르는 해류와 조류

그 밖에 해난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지리적 주요 요인으로 제주도 주변 해역에 

복잡하게 흐르는 ‘해류’와 ‘조류’를 들 수 있다. 해류란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유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며, 조류란 조석과 수반되어 일어나

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흐름을 일컫는다. 이러한 제주도 주변에 흐르는 해류 및 조류

의 특성에 대해 『남사록』과 『남환박물』에는 B–1~2)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또한 B–3) 

『해외문견록』 속 유구로 표류하였다 생환된 김여휘의 표류담에는 표류 도중 맞닥뜨

린 ‘흑해(黑海)’ 이른바, 쿠로시오 해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B–1) �표류기에 의하면 “지나다닌 창파가 비록 한 바다 같지마는 수성(水性) 수

색(水色)이 곳을 따라 다름이 있다. 제주의 바다는 빛이 매우 푸르고 성질

은 폭급(暴急)하여 비록 바람이 적어도 물결 위에 물결이 넘쳐흘러 서로 부

딪치고 빙빙 돌며 번득거리고 출렁댐이 이보다 더함이 없다. 다른 바다는 

풍력이 비록 세더라도 물결은 매우 높지 않는다고 하였다.”14) 

B–2) �바다의 형세가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아서 들기가 순하고 나기가 어렵다. 

…(중략)… 동해는 비록 조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곳[제주도]은 날마다 대

략 두 번을 들고 나고 한다. 다만 신속함은 서해에 미치지 못하고, 물이 

불기가 수장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건대 모든 물이 돌아나가는 처지가 동

남쪽이 부족한 까닭에, 승강(昇降)하는 압력이 육지와 달라서 출입하는데 

사납지 않은가 한다. 조수가 마도(馬島) 위와 아래로부터 나와 청산도와 

추자도 앞뒤를 경유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지경으로 들어간다. 화탈섬과 

안과 밖을 경유하여 들어가는 것은 산동성의 청주(靑州)와 제주(齊州) 지경

으로 흘러간다. 이곳은 대개 양쪽 조수가 서로 마주치는 곳이므로, 물결

이 매우 거칠고 높은 물결이 일어 보통과 다르다. 이국선(異國船)이 표도하

면 모두 엎어져 침몰한다. 만약 충분히 순풍을 여러 날 얻지 못하면 이 바

다를 떠날 수 없어서 왔다갔다 소용돌이 사이를 빙글빙글 돌게 된다. 예

전에 왜선이 중국으로 향할 때 바람을 잃거나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는 

절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다. 혹 바람을 따라 도래하였다면 번번이 모두 

기울어져 패하게 되니 이를 北海의 바닷길이라 한다.15) 

B–3) �강희 2년 癸卯年(1663년) 해남현 선비 김여휘(金麗輝) 등 28인이 유구에 표류

하였다가 일본을 통해 돌아왔다. …(중략)… 임인년(1662년) 9월, 상인 이가질

금(李加叱金)의 배를 얻어 제주인 남린(南麟) 등 모두 32명이 함께 타고 24일 

아침에 별도포를 출발했다. 그러나 중간에 서북풍을 만나 남쪽 바다에 표

류하여 떠다니다 엿새가 지나 흑해(黑海)에 이르렀다. 물의 색깔이 묵(墨)

과 같아 손으로 떠보니 보통 물과 다를 것이 없었다. 시험 삼아 흰 물건을 

적셔보았지만 색이 물들지는 않았다. 또 나흘쯤 지나자 바다의 빛깔이 백

색으로 돌아왔다.16)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제주도를 둘러싼 주변 해역의 지형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여타의 바다보다도 험악한 조수의 움직임이 나타남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해양환경 및 항해조건에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맺는 해류로, 흑조(黑潮)라 불리는 ‘쿠

로시오 해류’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태평양 서부 필리핀 북부에서 시작

하는 이 해류는 북동진(北東進)하면서 제주도 동남쪽 외해에서 두 갈래로 나눠져 쓰시

15)    ��이형상, 『남환박물』, 지해정조.

16)    ��송정규, 『해외문견록』 중 「기유구표환인어」.

14)    ��김상헌, 『남사록』 권4, 정월 28일 신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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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쪽으로 가는 대마난류와 황해로 들어가는 황해난류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듯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가 북상하는 지점에 위치함과 동시에 쓰시마 해협

에서 서쪽으로 꺾이어 역전된 순환해류가 황해로 흐르므로 제주인들이 탄 배가 북풍

을 만났을 경우 이 회류(回流)를 타고 중국 쪽으로 흘러가거나,17) 중국으로 항해하던 

일본선박은 제주에 표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단 남방으로 흘러들어간 해류가 

다시 북상함에 따라 일본 등지에도 표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류는 표류 상황을 직접 야기하는 경우는 적지만, 표류가 발생한 후에는 오히려 

자동동력을 상실한 선박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만들기도 한다.18) 

후술하겠지만, 몇몇의 표류인들이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돛대가 기울고 노가 

부러져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가는 대로 맡겨두었더니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

라든지, “광풍을 만나 키[舵]를 잃고 돛대[또는 치목(鴟木)]가 부러져 성난 파도가 험한 

물결이 몰아친 바가 되어 떠내려가 문득 하나의 섬에 이르렀다” 등의 생환 후 문정과

정에서 들려준 표류상황 속에서 이러한 해류의 역할을 인지해 볼 수 있겠다.  

제주도와 육지와의 출입항 및 그 해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육지를 왕래할 때 주로 화북포(별도포)와 조천포를 이용하였고, 육지는 남해

안의 영암 이진포(梨津浦), 강진 남당포(南塘浦), 해남의 관두포(館頭浦)가 주요 출입항으

로 이용되었다. 제주도↔육지 본토를 왕래할 때에는 그 사이에 위치한 추자도가 중

계 지점으로서 순풍을 기다리는 일시적 기항지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고지도 및 문

헌에는 후풍도(候風島)라 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18세기 후반이 되면 육지와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소안도를 경유한 

해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신경준의 『도로고(道路考)』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소안도(所安島)는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해남・강진・영암에서 배를 띄워 모두 

이 섬에서 바람을 기다리다 큰 바다를 건넌다.] …(중략)… 또 180리쯤 가서 사서도

(斜鼠島)의 서쪽을 경유하면 서쪽으로 추자도가 아주 멀리 보인다.[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동풍이 불순하면 이 섬에서 배를 대고 머문다. 김청음(김상헌)의 『해사

록(海槎錄)』에 “만약 이 섬이 없으면 제주에 가는 배들이 더욱 곤란할 것이다. 표

몰하는 근심을 면하는 것은 이 섬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지지』를 살

펴보면, …(중략)… 예전에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은 배가 출발하는 곳이 비록 달라

도 모두 추자도에 들어가서 바람을 기다려 큰 바다를 건넜다. 지금은 모두 소안

도에 들어가서 바람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지름길이고 또 추자도에서 다시 바람

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안도에서 제주로 향하는 해로는 

아주 멀기 때문에 중간에 바람을 놓쳐버리면 쉽게 전복된다. 추자도는 제주와 

불과 300여 리이므로 당연히 추자도가 정로(定路)이다. 그래서 『고려사』 지지에는 

제주로 가는 해로에서 모두 추자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옛 사

람의 대처보다 못한 부분이다.19) 

17)    ��고창석, 「제4장 대외교류와 해양사」, 『한국의 해양문화』 5-제주해역, 해양수산부, 2002, 135쪽.

18)    ��윤명철,  「漂流의 발생과 역할에 대한 탐구」,  『東아시아古代學』 제18집, 東아시아古代學會, 2008, 

90쪽.

19)    ��신경준, 『도로고』 권4, 「해로」 중 제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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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주도↔육지본토와의 해로

자료: 長森美信, ｢朝鮮近世海路の復元｣, 󰡔朝鮮学報󰡕 第199・200輯, 朝鮮学会, 2006, 176쪽

위의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제주도와 육지를 왕래할 때에는 추자도에서 후풍하였

으나, 18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보다 소안도를 중간 기착지로 하여 제주도로 가는 경

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안도와 제주도 사이는 거리가 멀어 바람

에 의해 조난되기 쉬운 단점이 있었다. 이렇듯 이후 소안도는 육지와 제주도를 연결

하는 교통의 要所였지만, 추자도를 경유한 선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

로 보이며, ①소안도 경유의 해로, ②추자도 경유의 해로, ③순풍시 어디에도 기항하

지 않고 육지-제주도를 왕래하는 해로가 병존해 가게 되었다.20)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에는 대화탈도(大化奪島 혹

은 大火脫島)와 소화탈도(小化奪島 혹은 小火脫島)가 자

리하고 있다. 이때 『고려사』21) 뿐만 아니라, 이원

진의 『탐라지』 산천조(山川條) 및 『남환박물』 지도

조(誌島條), 『탐라지초본』 도서조(島嶼條) 등에는 “이 

두 섬 사이에는 (두 해류가 교류하여)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서 배들이 많이 표류하고 침몰하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매우 고통 받는다.”라고 쓰여 있

다. 또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22)에도 “양도지

간 파도흉용(兩島之間 波濤汹湧)”이라 적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도(체류기간: 1679년 12월 7일~1680년 4월 4일)를 다

녀간 이증의 『남사일록』 및 허목의 『미수기언』, 장한철의 『표해록』에는 대・소화탈도의 

물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재해 놓고 있다.   

〈그림 4〉 『대동여지도』 속 대·소화탈도

20)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美信), 「朝鮮近世海路の復元」, 『朝鮮学報』 第199・200輯, 朝鮮学会, 2006, 

177~178쪽. 

21)    ��『고려사』 권57, 志 卷第十一, 地理 二, 전라도, 진도현, 탐라현.

22)    �김정호, 『대동여지도』(규장각 소장 奎10333-v.1-22, 奎12380-v.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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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1679년) 12월 초7일 무진. …(중략)… 낮에 사서도를 지났는데, 여기가 바로 

제주의 큰 바다이다. 여기서부터 바다는 더욱 넓고 물결도 더욱 높아 솟

았다 가라앉았다 하는 풍파 속에 기둥의 새끼줄을 잡은 사람들이 모두 울

타리를 두드려 짐승을 모는 듯한 외치는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이곳이 

소위 수종(水宗)일 듯 했다. …(중략)… 동쪽에는 동여서도가 있고, 서쪽에는 

대소화탈도가 있다. 검은 구름이 서쪽바다에 일어나더니 눈을 날리는 바

람이 어지러워지자 배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멀미를 하여 정신없이 쓰

러졌다.

�(1680년) 4월 초4일 계해. …(중략)… 낮 12시에 대소화탈을 지나는데 물결이 

높아지고 배가 흔들렸다.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멀미를 앓아 정신없이 

쓰러지는데 …(중략)… 뱃사람들은 합장하고 열을 지어 “관세음보살” 소리

를 입에서 그치지 않아 그 위험함을 알 수 있었다. 저물어 갈 때 추자도를 

지났다. 두 섬 사이의 수세(水勢)가 자못 급했다. 뱃사람들이 모두 말하길, 

“이 화탈(火脫)을 지나면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C–2) �탁라・화탈・여서(乇羅・火脫・餘鼠) 사이에는 바다가 깊고 검푸르며 매서운 바람

과 높은 파도가 많다. 매양 봄과 여름에 남쪽 수종(水宗) 밖을 바라보면 높

은 돛을 단 큰 선박들이 무수히 지나간다. 여기는 흑치(黑齒)의 오랑캐들이 

중국과 통상하는 길목이며, 또한 해외 여러 만이(蠻夷)들의 물화가 유통되

는 곳이다. 서남쪽으로는 백해(白海)와 마주하고 있는데 최부가 바다에서 

표류하다 동풍을 타고 7일 만에 백해에 도착하였다 한다.23) 

C–3) �사공(李昌成)이 말하기를, “어릴 때 배를 타서 탐라의 바다를 지난 적이 많

았습니다. 탐라로부터 배를 출발시켜 북쪽 육지를 향하게 되는데, 배가 

바다 반쯤 오면 서쪽으로 대 화탈도와 소화탈도를 가리키게 되고, 동쪽으

로 여서도와 청산도를 볼 수 있는데, 바람이 자고 물결이 조용한 때라도 

바다 형세는 필시 넘실거리며 휘돌아 급히 흘러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위험하게 여기었습니다. …(후략)…”24)

이렇듯 관찬사료 및 제주도 관련 읍지를 비롯한 제주도를 다녀간 관리의 경험담, 

표류 제주인의 표해록 등을 보면, 대화탈도~소화탈도 사이와 대・소화탈도~여서도

에 이르는 일대는 서로 다른 두 해류가 교류함에 따라 海況이 일정치 않고 수세(水

勢)가 매우 험하여 제주도-육지 본토를 왕래하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을 

오가는 이국인(異國人)들이 표몰(漂沒)하는 재난을 면하기 힘든, 위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화산회토로 된 산고원야(山高原野)의 풍다도(風多島)인 제주도를 에워싼 자연지

리적 환경 요소들은 제주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곧, 제주인들

이 농토를 일구는 정주적(定住的) 삶을 살기보단 바다를 주요 생계영역으로 개척해 

나가야만 하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여 결국 우발적이고 예측불허의 해난사고에 

노출되기 쉬웠다. 

요컨대 전근대 시기 제주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제국(諸國)들의 해상교류에 있어 어

느 정도의 해양환경을 이용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일정한 항로가 형성되어 있었

다. 그러나 제주도 바다 주변의 독특한 해저지형・바람[계절풍]・해류・조류 등은 이러

한 해양활동의 고정적 틀을 변화시키는 변수(變數)로 작동하여 표류・표도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23)    ��허목, 『미수기언』 記言 第48卷 續集, 「四方」 2, 耽羅誌. * 이와 비슷한 내용이 김상헌, 『남사록』 권

1, 9월 22일 병진조에도 기재되어 있다.

24)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30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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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대 제주도를 둘러싼 표류・표도 발생 양상

1) 제주도 표류・표도 발생 분석 사료 

동아시아의 바다 즉, 해양이라는 공간적 범주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던 이국(異國)으로의 ‘표류(漂流)’ 혹은 ‘표도(漂到)’라는 일련의 해난사고를 통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실질적 문화접촉 및 소통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

아시아의 주변적 공간 가운데에서도 해상교류의 통로 역할을 담당했던 ‘제주도’라는 

지역을 중심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그 특정 공간을 매개로 하여 ‘이국에 표류해 

간 제주인’ 및 ‘제주도로 표도(漂到)해 온 이국인’이 겪었던 낯선 이문화 체험과 교류실

태를 고찰해 나감으로써 이들의 시선을 통한 시기별 동아시아 대외교류사를 되짚어 

나가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동아시아 세계 속 가운데 ‘제주도’라는 점(點)적인 변두리 지역으

로부터 암암리에 해당 영역 밖으로 이탈한 ‘표류 제주인’과 이와 반대로 그 영역 안으

로 들어왔던 ‘표도 이국인’을 통해 타 국가의 또 다른 점적인 주변지역과 어떠한 방식

으로 선(線)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해 추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

다. 더 나아가 그들이 만들어 낸 線의 상호교류는 ‘표류・표도인의 송환’이라는 국가단

위의 면(面)과 면의 외교관계로 확장되게 되는데, 이렇듯 제주도 표류・표도인을 둘러

싼 점・선・면의 연결과정 및 그 속에서 빚어지는 동아시아 세계 속 접촉양상을 입체적

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특히 바다에 대해 양면적인 모습을 전개해 나가는 조선시대를 시간적 범주로 삼았

다. 즉, 이 당시 바다는 조선왕조의 폐쇄적인 해양 정책으로 말미암아 닫힌 세계로 간

주되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이러한 체제적 통제장치와 상충되게 활발한 소통의 장

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제주도 표류・표도’를 주요 키워드로 상정, 국내외에 산재한 자료들을 수

집,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특히 표류 제주인과 제주 표도 이국인의 ‘표류(표도) 및 

송환경과’에 대해 기록한 조선시대 관・사찬 사료 및 각종 표해록(漂海錄) 등의 상호 비

교를 통해 기록상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문헌분석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로 국가 또는 지방의 관찬사료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또 편년사료와 등록류

(謄錄類) 및 외교자료집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편년사료로서는 『조선왕조실록』 및 『비변

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이 있으며, 등록류25)로는 『표인영래등록』및 『제주

계록』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교자료집으로써 『통문관지』, 『동문휘고』, 『사대고례』, 『변

례집요』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제주도 관계 인사들에 의해 편찬된 문집류를 들 수 있는데, 정의현감 김

성구의 『남천록』, 제주목사 이익태의 『지영록』, 제주목사 송정규의 『해외견문록』, 제

주목사 정필녕의 子 정운경의 『탐라문견록』, 제주목사 윤시동의 『증보탐라지』, 제주

목사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제주 석학 김석익의 『탐라기년』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그 외 개인 문집류를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표류 제주인 당사자들이 직

접 겪은 이국 체험을 기록한 『표해록』26)을 비롯, 조선시대 학자들의 개인 저술서로 

『패관잡기』, 『연려실기술』, 『여와집』, 『연암집』, 『석재고』, 『주영편』, 『심전고』, 『연원직

지』, 『연경재전집』,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서 제주인들의 이국접촉 이야기를 살펴

볼 수 있다. 

이외 일본측의 『통항일람』 및 유구측 『역대보안』, 중국측 『명・청실록』, 『당안』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연대기(年代記)로서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을 비롯, 『표인영래등록』 및 『제주

25)    ��조선시대 관아에서는 그 집무사항의 관아문서와 관아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謄寫 수록한 

책자를 작성하여 그 건의 ‘謄錄’이라고 칭했다(손승철・김강일, 「朝鮮時代 韓日關係史料解題」, 『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7, 319쪽).

26)    ��제주(출항포함) 표류인 자신이 직접 쓴 표해록에는 최부의 『표해록』, 장한철의 『표해록』, 이방익의 

『표해록(가)』, 최두찬의 『승사록』 등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개인(제3자) 문집류에 표류 제주인・

제주 표도 이국인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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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록』 등의 사료는 조선시대 제주도 표류・표도인의 실태를 검출하는데 유용함은 물

론, 그 속에 담긴 문정(問情)기록은 이들이 출항에서 송환되기까지의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목사 등 제주도 관계 인사들에 의해 편찬된 문집들은 상기의 관찬사료에

는 기재되지 않은 또 다른 표류・표도 사건 및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까

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규명하는데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표해록을 

비롯한 개인 문집 등에 기록된 표류・표도인들의 정보는 표류-송환과정을 보다 구체

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표 1〉 시기별 제주인의 표류 발생실태 분석에 활용한 사료목록

순번 사료명 사  료  내  용 비고

1 『조선왕조실록』

1392년(태조)~1863년(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

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으로, 본 논문에서는 조선총

독부가 편찬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포함시킴.

2 『비변사등록』

조선중기 이래 국가최고 의결기관인 비변사에서 매일매일의 업

무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써, 현재 1617년(광해군 9)~1892년(고

종 29)까지 276년간 기록이 남아있음.

표류・표도인

問情記 수록

3 『승정원일기』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 출납과 제반 행정 사무, 의례적 사항 등

을 기록한 일기로, 현재 1623년(인조 1)~1910년(융희 4)까지 

기록이 남아있음.

4 『일성록』
1760년(영조 36)~1910년까지 151년간 주로 국왕의 동정과 국

정을 기록한 일기임.

5 『표인영래등록』
1641년(인조 19)~1751년(영조 27)까지 동래부, 부산진, 경상

좌수영(또는 경상감영)이 보고한 것을 전객사에서 편성한 것임. 

조선 표류인의

송환내용과

외교의례 수록

6 『통문관지』

사역원 역관 김지남(1654~1718)과 김경문 부자가 편찬한 對淸 

및 對日 외교 통상관계를 수록한 외교 규례집으로, 이후 증보되

어 1636년(인조 14)~1888(고종 25)의 내용이 수록됨.

제9~12권의 

「紀年」

「기년속편」

7 『동문휘고』
조선후기의 對淸 및 對日 관계의 교섭 문서를 집대성한 책으로, 

1636(인조 14)~1881(고종 18)의 내용이 수록됨.
「漂民」條

순번 사료명 사  료  내  용 비고

8 『변례집요』
1598년(선조 31)~1841년(헌종 7) 조선과 일본과의 교린관계를 

기록한 예조 典客司에서 엮은 책임.

권3의

漂差・附漂民・順付・刷還

내용 수록

9 『연려실기술』
조선후기 실학자 이긍익(1736~1806)이 조선시대의 정치・사회・

문화 등의 내용을 찬술한 야사총서임.

제17권 「邊圉典故」 

荒唐船

10 『지영록』

이익태가 제주목사(1694.7월~1696.9월)를 제수 받고 부임하기

까지의 과정,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까지의 행적, 그리고 재임 기

간 중의 업무와 제주 관련 역사를 일기체로 기록한 문집임.

14건의 

표류・표도 사항 수록

11 『해외문견록』
송정규가 제주목사(1704.10월~1706.9월) 재임시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표류・표도 사건을 정리한 책임.

16건 중 10건의

표류・표도 사항 수록  

12 『탐라문견록』

173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 정필녕을 따라 제주도로 

건너온 정운경이 이국으로 표류되었다 생환되어 온 제주인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저술한 책임. 

14건 중

이국표류(13건)

국내표류(1건)

13 『증보탐라지』

윤시동이 제주목사(1765.8월∼1766.6월) 재임시절 이원진 목

사가 1653년 편찬한 『탐라지』를 토대로 제주의 역사・지리・풍속 

등을 종합한 읍지임. 권7과 권9에 제주도에 표도해 온 이국인에 

관한 문정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제7권

「古今事蹟」

제9권

「漂船接送 異國問情」

14 『제주계록』

1846년(헌종 12)부터 1884년(고종 21)까지 제주목에서 중앙조

정으로 보고했던 계문으로, 제주지역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관

한 보고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제주도의 

표류・표도

사항 수록

15 『탐라기년』

제주 석학인 심재 김석익이 1918년에 편찬한 제주통사로, 고려 

태조 21년(936)~1906년(광무 10)까지를 4권으로 나눠 편년체

로 수록하고, 그 이전은 外書로 기록함.

2) 조선시대 제주인의 이국 표류 실태

조선시대 제주인들의 표류 발생 365건 가운데 이국으로 표류해 간 287건의 사례를 

표착 국가별로 살펴봄은 물론, 각각의 이국으로 표류할 당시 당면하였던 상황들을 요

약하면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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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선시대 제주인의 이국 표류 실태

      표착 국가
 구분

일본 유구 중국 대만 안남 조선/기타 합계

표류 

발생건수

207건 19건 53건 6건 2건 78건 365건

(56.7%) (5.2%) (14.5%) (1.6%) (0.6%) (21.4%) (100%)

표류 

발생규모

①2,658명 240명 754명 93명 24명 658명 4,427명

②207명 45명 48명 2명 3명 455명 760명

③11건 0건 5건 0건 1건 24건 41건

주요

표착지

五島＞對馬＞

肥前＞薩摩

大島＞

久米島, 德之島,  

虎山島, 久米島 

둥

  浙江＞ 

福建・江蘇＞ 

廣東・遼寧＞ 

山東

彰化縣・ 

彭湖島・外島
會安府

가파도, 

모슬포,

우도, 하도리,

조천포 

앞바다

+

강진, 나주, 

영암

-

표류 

발생월

11・12월＞ 

2월＞9월

9・12월＞ 

1・2・11월

8월＞ 

2・9월＞1월 

1・8월＞ 

2・9월
9월

8월＞3월

＞1・2・10월
-

표류시 

바람

서북풍＞

서남풍

동북풍＞

서북풍

동남풍・동북풍 

・서북풍＞동풍
동북풍 - - -

출신지 

휘칭

126건 11건 23건 4건 1건 - 165건

(60.9%) (57.9%) (43.4%) (66.7%) (50%) - (45.2%)

주1) ①은 표류인수, ②는 사망자수, ③은 미기재 건수임.

주2) 가운데 점(・)은 그 숫자가 동일한 것임.

365건의 표류 가운데 그 인수(人數)가 미기재 된 41건의 표류 사건을 제외한 표류 제

주인 수를 산출한 결과, 총 4,427명의 제주 사람들이 해난사고와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760명은 표류 도중 불의의 사고[익사・병사・실종・사망] 등으

로 죽음을 면치 못해 생환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 제주바다에서 

해상활동을 전개한 제주인 4,427명 가운데 82.8%에 해당하는 3,667명은 해난사고로 

말미암아 타국으로 표류, 그곳 주민들로부터 구조되어 본국으로 살아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287건의 이국으로 표류 간 사례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표류해 간 경우가 

207건(7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53건(18.5%), 유구 

19건(6.6%), 대만 6건(2.1%), 안남 2건(0.7%) 순으로 확인된다. 해당 수치로만 보면, 조선

시대 제주 표류인은 일본으로 많이 표류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통계는 해

당 시기 제주 표류인의 자취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의 양이 타국에 비해 한국과 일본

에 많이 잔존해 있음과 동시에 필자의 언어적 한계성으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주지할 

필요27)가 있겠다. 

단편적으로 잔존해 있는 역사적 기록 자체에 의거한 통계이지만, 80%를 웃도는 높

은 생존율을 본다면 전근대 시기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상호 호의

에 입각한 표류인 송환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제주도에서의 ‘표류’라는 사건은 연중 다발적으로 발생하지만, 287건 가운데 8월~9

월 사이에 56건(19.5%)을 비롯, 11월과 2월을 전후한 시기에 128건(44.6%)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표류 제주인의 발생 배경 가운데 자연지리적 배경으로 바람과 

해류를 그 원인으로 제시한 바와 같다. 즉, 제주도는 9월~11월이 되면서 겨울철 북서

의 영향을 받아 북풍 계열의 바람 빈도가 높아진다. 또한 12월에서 2월에 이르면 강

력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게 되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의 연안류

가 강하게 변해 확장 범위가 가장 넓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적 섭리와 제주인의 

표류 발생시기와 일치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3) 조선시대 이국인의 제주 표도 실태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서남단의 남해와 동중국해 상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27)    ��제주 표류인 발생건수는 한국을 비롯한 표착지역(국가)에서 새로운 자료를 얼마나 발굴해 낼 수 

있는가와 이를 해석(분석)낼 수 있는가에 따라 그 통계는 다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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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규슈지방, 서쪽으로 중국대륙, 남쪽으로 유구제도(琉球諸島)를 비롯한 대만과 

필리핀 제도, 북쪽으로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

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중간적 위치에 입지해 있음에 따라 해상 교통망의 결절지로

서,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변지역과 인접 국가를 잇는 해양 교통의 요

충지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렇듯 제주도가 황해와 남해,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해

상 네트워크의 접점으로써 남중국・한반도・일본열도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중핵에 위

치하여, 오랜 옛날부터 각 해역세계를 이어주는 경유지 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15~19세기 제주도의 지리적 공간 너머로 동아시아 제국(諸國)들은 중국 중심의 책

봉과 조공 혹은 교린이라는 외연적 틀 속에서 공적 항로를 통한 대외교섭을 실시한 

반면, 그 이면으로는 중국・일본・유구를 비롯 동남아시아 각국 해양집단을 주도로 이

루어진 사적 항로에 의한 대외무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15~17세기 아시아 무대로 눈을 돌려 중계무역을 통해 이윤창출을 극대화

하려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필두로 한 서양세력들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비

록 이 시기에 있어 동아시아 해역에 횡행했던 왜구창궐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일반 백

성들의 자의적 해외도항을 엄금하고, 해외로부터의 내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해금 

및 공도정책의 실시로 해상을 통한 활동 및 교류가 축소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시기 이와 같은 동아시아 해역의 제약적 여건 속에서도 각국 간의 해

상무역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항해도중 불의의 해난사고와 

마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역 네트워크의 중간적 지점

에 자리하였을 뿐 아니라, 제주도를 둘러싼 주변 해역의 지형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여타의 어느 지역보다도 이국인들이 표류해 오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 

이에  제주도로 표도해 온 각 국가별 이국인들의 표도 실태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3〉 조선시대 이국인의 제주 표도 실태

             표도국가
 구분

일본 유구 중국 서양 呂宋[필리핀] 합계

표류 
발생건수

43건 19건 68건 19건 1건 150건

(28.7%) (12.7%) (45.3%) (12.7%) (0.6%) (100%)

표류 
발생규모

①1,065명 293명 2,592명 - 5명 3,955명

②137명 139명 329명 - 2명 607명

③6건 1건 5건 - - 12건

주요 
출신지(국)

薩摩＞
對馬＞平戶島

那覇＞大島 
  江蘇＞福建＞  
  山東＞浙江＞ 
  廣東＞遼寧  

네덜란드・영국＞ 
미국＞프랑스＞ 

러시아
- -

주요 
표착지

정의현＞ 
대정현＞제주목

대정현＞ 
제주목＞정의현

대정현＞ 
정의현＞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제주목

대정현 -

표도 
발생월

7월＞8월＞6월 7・8월＞5・6월
1・10월＞ 

2월＞11월

10월에 
가장 많이 

나타남
8월 -

출항목적
상매＞공물운송＞    

출어・운송＞
해적행위

상매＞
공물운송＞운송

  상매＞통상＞    
운송＞출어

19건 중 미상 
3건외

순수漂船 8건, 
의도적 접근 8건

통상 -

주1) ①은 표류인수, ②는 사망자수, ③은 미기재 건수임.

주2) 가운데 점(・)은 그 숫자가 동일한 것임.

한편 17세기인 1627(8)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 일행에 이은 1653년 하멜 일행28)

28)    ��『효종실록』 효종 4년(1653) 8월 6일 기사에서 제주목사 이원진의 馳啓하기를, 하멜일행의 표선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다(敗於州南 閣於海岸)’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후 이익태의 『지영록』 

중 「西洋國漂人記」에는 하멜 일행의 표착지가 ‘대정현 지방 차귀진 관할의 대야수 연변(大靜縣地

方 遮歸鎭下 大也水沿邊)’이라 기재해 놓고 있음에 따라 기존 ‘대정현 바닷가’라고만 비정해 왔던 

설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되었다. 하지만 ‘大也水沿邊’의 명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학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산리 한장동과 신도2리 사이에 해변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신도 해안을 중심으로 좌우연안까지 폭넓게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밑 해안가로 보는 입장, 영락리 바닷가이거나 영락리와 무릉1리 경계 일대의 

바닷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 등이 있다.

         �또한, 하멜일행의 표착지가 ‘제주도’가 아닌 ‘진도’로 기록된 사료들도 보인다(『通文館志』 권9, 顯

宗大王七年 丙午條;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24, 「兵志備倭論」에는 진도에 정박 후 다시 제주에 

정박하였다고 기재됨; 윤행임, 『碩齋稿』권9, 「海東外史」 정동유, 『晝永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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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기치 않은 제주도로의 표도는 기존에 동아시아의 중화질서 속에 갇혀 살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있어 서양문물과 마주하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이와 동시에 이후 본

국으로 돌아간 하멜이 작성한 『하멜표류기』(1668년)를 매개로 조선과 제주도는 더 이

상 미지의 나라, 미지의 섬이 아님을 서양인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8세기 후반부터 제주도로 출몰해 온 홍모국(紅毛國)[阿蘭陀國, 네덜란드]을 비

롯한, 영길리국(英吉利國)[영국] 및 대법란서국(大法蘭西國)[프랑스], 아라사국(俄羅沙國)[러

시아]의 선박들을 보면 뜻하지 않은 해난사고로 불시착된 표도 선박뿐만 아니라, 해

안측량 및 정탐, 통상 등 계획적이며, 의도성을 지닌 선박들도 혼재되어 등장하고 있

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당초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해난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 표

착하게 된 해양 난민(難民)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이라는 

본격적인 서세동점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였다. 

4) 『제주 호적중초』에 나타난 제주인의 표류 기록

‘호적중초’에는 호주(戶主)의 직역, 성명, 나이, 

생년, 본관, 사조(四祖)의 직역과 성명을 비롯, 그

의 처(妻)의 성씨, 나이, 생년, 본관, 사조의 직역

과 성명을 밝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손

주는 물론 화첩(花妾), 친척(親戚), 노비(奴婢), 고공

(雇工), 차입자(借入者)의 인적사항 및 장애인인 경

우 이들이 지녔던 病名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있다. 또한 출생, 사망 등과 함께 차입(借入)・이거

(移居)[移住]・(출륙・표류)도망・표류 등 마을의 인구변

화에 대한 사항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림 5〉는 도광 14년(1834) 『하모슬리 호적중

초』 말미에 기재된 사항이다. 여기에는 마을 元

戶[107戶], 人口[725口]와 남녀인구의 통계(男丁 336口, 女丁 389口, 漂流 4口)를 비롯, 호적작

성에 참여한 리정(厘正)과 감고(監考), 존위(尊位)와 별유사(別有司)의 성명・서명과 함께 대

정현감의 확인 수결(手決)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정(男丁)의 인구수를 파악한 말미에 기재된 ‘표류4

구(漂流四口)’란 부분이다. 이는 해당 식년에 표류한 남정의 숫자는 4명이라는 뜻으로, 

남녀인구의 총합은 표류인 4명을 제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듯 제주도의 

호적중초 내에는 표류인 발생 상황 또한 면밀히 기재해 놓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4. 제주 해양 문화유산 기록화 방안

1) 섬 문화유산 조사 필요성 및 기관 현황 

섬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육지로, 과거와 현재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며, 바다

와 섬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섬은 각 지역마다 

고유하고도 독특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반면 육지에 비해 자

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외부와의 접근성이 자유롭지 못하다. 즉 섬의 문화는 폐쇄성

과 독자성이 드러나며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자체의 순수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

에 역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무형 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400여 개의 섬이 있고, 유인도는 470여 개로 파악된다. 인도네시아

(15,000여개), 필리핀(7,100여개), 일본(6,800여개)에 이어 세계에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섬이 지닌 독특한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그저 접근하

지 쉽지 않은 곳, 불편한 곳, 문화 수준이 낙후된 것으로만 취급해 왔다. 즉, 섬의 귀

중한 자원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소외와 천대, 무관심과 방치의 대상

이었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의 공도정책, 해금정책 등 바다를 멀리했던 정책과도 연

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섬은 고대부터 한중일 선박이 왕래하던 주요 뱃길로서, 물

〈그림 5〉

1834년 󰡔하모슬리 호적중초󰡕 속 

‘漂流四口’ 기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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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이동의 중심지이자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29)

한편 현재의 섬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와 해저터널 등

의 기반시설과 해양교통의 발달로 육지와의 접근성이 용이해졌지만, 섬이 지닌 정체

성・특수성이 점차 위협・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섬 주민의 고령화와 급격한 인

구 감소는 섬의 무인화와 전통문화유산의 훼손・멸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급속

한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변화, 해수면 상승, 어족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

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현 도서문화

연구원)에 의해 섬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섬의 지속가능성

을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바다의 날 제

정, 2006년 바다헌장 제정 등 바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펼쳤

다. 2000년대 들어 세계 10위권의 해양력을 가지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강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해양종합박물관이 <표 4>와 같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해양 주

제 국립 전시시설은 동・서・남해안 및 수도권 등 각 권역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기능에 따라 설치된 중앙부처와는 달리 바다라는 공간을 업무영

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박물관과 과학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

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현 국립해양유산연구소)30), 국립민속박

물관31), 국립해양박물관32) 등 국립기관을 주축으로 섬 지역의 해양문화조사가 이뤄

지고 있다. 

〈표 4〉 해양을 주제로 한 국립 전시・연구시설

연번 구분 시설명 운영주체 개관일 소재지 주제

1

연구

시설

도서문화연구원 목포대 1983.3. 전남 목포시 도서・해양문화 연구

2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가유산청 2009. 전남 목포시 해양유산 조사 및 연구 

3 한국섬진흥원
행안부

출연연구기관
2021.9. 전남 목포시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

1

전시

시설

목포해양유물전시관 국가유산청 1994.12. 전남 목포시
출수유물을 통한 

해양교류

2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33) 2012.7.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사, 문화

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2015.4. 충남 서천군 해양생태계 및 생물

4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국가유산청 2019.11. 충남 태안군
서해안 출수 유물과 

해양교류

5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2020.7. 경북 울진군 해양 관련 과학지식

6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2024.12.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교류사 및 문화, 

항만사

7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광주지방기상청
2025

(예정)
전남 여수시 해양 기상 관련

8 미래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2025

(예정)
충북 청주시

아쿠아리움, 

미래해양문화

29)    ��김애경, 「섬 문화유산 현지조사의 가치와 활용」, 『해양문화재』 제16호, 2022. 

30)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유물연구과 신설과 함께 2007년부터 본격적인 섬 문화유산조사를 

시작하여 매년 1~2개의 섬을 선정, 고고・역사・민속・생업・생애・민가・선박 등 분야별 종합학술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

31)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의 어촌민속조사를 통해 제주도, 연평도, 가덕도 등 섬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32)    ��국립해양박물관은 바다사람들의 생애사 조사와 남해안 어업기술문화 조사 과정에서 섬을 다루고 

있다. 

33)    ��해양수산부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세계 10대 해양강국인 우리나라의 해양문화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사라져가는 해양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수집과 연구, 전시를 통해 해양미래 비젼 제시

          - 해양문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해양의식 제고 및 해양문화진흥 확산 도모

    �      �이렇게 건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한 뒤, 해양수산부는 이들 기관을 활용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과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2월 19일 시행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관념적으로 사용되던 해양문화를 

규정하고, 해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정의하여 해양문화를 육성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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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섬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방법

(1) 섬 문화유산 조사 현황

섬 문화유산 조사는 섬 해양문화의 원형을 찾고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자

들이 해양역사, 해양문화사, 해양민속, 고고역사, 생애사, 전통선박, 전통민가 등 분

야별로 심도 있게 조사한 종합학술조사이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1993~2002년까지 낙월도, 가거도, 제주도, 강화도, 관매

도, 추자도, 태도, 울릉도 지역에서 실시된 ‘전통선박과 어로민속조사’, ‘항・포구조사’

가 출발점이 되었다. 

다년간의 섬 조사 결과를 통해 작은 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섬문화유산조사의 본

격적인 조사는 2007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조사이후부터이며, 2015년(전남 신안군 재

원도)부터는 역사적 고증과 활용을 위한 다각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때부터 고문헌

의 기록을 중심으로 주요 기착지나 거점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실크로드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섬 조사는 공도화되어가는 작은 섬에 대한 해양유

산의 기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2007~2018년 섬 조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섬

의 무인화・고령화와 연륙・연교도・해저터날 설치에 따른 섬의 정체성・고유성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우선 육지와 교통의 접근성이 어려워 고유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무인도가 될 우려가 있는 리 단위 

작은 섬을 대상으로 고고・역사・민속・지명・환경・고건축・고선박 등 분야별 종합학술조

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섬 주민들이 전하는 구술과 전통놀이 등 민속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섬에서 행해지는 생업활동을 통해 섬 사람들의 전통 생활양식을 기록할 수 

있었다. 섬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농업, 어업, 임업 등 다양한 생업활동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며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어로 행태, 어로 활동과 관행 등

의 조사는 섬의 원형을 기록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2018년 이후 섬 조사는 역사 문헌, 즉 서긍의 『고려도경』을 기반으로 해당 문헌에 

기록된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해상활동의 주요 거점섬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해

양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섬에는 관방유적, 조운유적, 국제교류 관련 유적 등 다양한 

해양유적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했던 이유로 상호

간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으며, 교류와 분쟁을 반복하였다. 이에 바다에 둘러싸인 한

반도 서쪽과 남쪽은 해안과 섬을 중심으로 한 관방시설이 설치되었다. 섬유산조사에

서 관방유적(수군진, 봉수, 산성)과 조운시설은 주요 조사 대상인 것이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진행한 섬 조사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섬 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 조사지역 비고

1993

제주 떼배 1차 조사 제주도 전통선박조사

전라남북도 일대 해안지역조사 군산, 부안, 영광, 함평 항・포구조사

전남 남해안지역 조사 전남 완도・강진・장흥・보성・ 여천・여수 항・포구조사

1995 영광군 낙월면 멍텅구리배 조사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전통선박조사

1996~97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배) 조사 신안 흑산면 가거도 전통선박조사

1996 제주 떼배 2차 조사 제주도 전통선박조사

1998

강화군 선박 및 어로도구조사 인천시 강화군 강화도
전통선박과

어로도구조사

경남 통영 선박 및 어로도구 조사 경남 통영시
전통선박과

어로도구조사

1999

강원도 정동진 토막배 조사 강원 정동진 전통선박조사

전남 영산강지역 포구/나루터 조사 전남 영산강 포구・나루터 조사

2000 전남 진도군 관매도 해양문화조사 관매도

전통선박과

어로도구조사
2001

제주 추자도 해양문화조사 추자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 해양문화조사 태도

2002 경북 울릉도 전통문화조사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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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사명 조사지역 비고

2007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만재도

섬 

종합학술조사34)

2008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우이도

2009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안마도

2010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치도・안좌면 사치도 수치도・사치도

2011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옥도 옥도

2012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병풍도

2013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여서도

경남 통영시 욕지면 노대도・두미도 상・하노대도, 두미도 

2014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다물도

2015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재원도

2016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박지도 반월도・박지도

2017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가거도

2018 전남 신안군 압해읍 고이도 고이도

2019 전북 부안군 위도면 위도 위도

202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원산도

2021 인천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 덕적도・소야도・문갑도

2022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거문도

2023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관매도

▲ 2009 ▲ 2016 ▲ 2017 ▲ 2018

▲ 2011 ▲ 2014 ▲ 2016 ▲ 2017

▲ 2018 ▲ 2022 ▲ 2020 ▲ 2024

(2) 섬 문화유산 조사 방법35)

섬에는 각각의 섬별 특색있는 곡학적 자료, 유・무형의 민속자료, 전통 건조물 등 다

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섬 조사에는 섬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데, 

34)    � ① 사회・지리적 배경(사회・자연환경, 지형경관과 자연생태-식생 등)

          ② 고고・역사 유적과 기록(입도조, 뱃길의 변천)

          ③ 생업 활동(어업・농업 등)과 생애사 

          ④ �전통 생활문화와 신앙(세시풍속, 출산의례, 가신 신앙, 제례, 혼례, 분가, 상속, 지명, 전설, 

민요, 신앙, 당제(무속)

          ⑤ 기술문화(선박, 전통민가) 
35)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사이트 참고(https://www.seamuse.go.kr/research/island_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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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이 ‘물 때’이다. 섬 사람들의 생업활동은 물때에 따라 이뤄지

며, 조사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섬문화유산 조사는 섬주민과 

조사자의 라포(Rapport)36)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섬 문화유산 조사방법 시스템의 절차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섬 문화유산 조사 방법

한 개의 섬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2차년도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1차년도에는 현지조

사, 자문회의, 전문가 세미나, 주민설명회, 현지 세미나 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며, 2차년

도에는 조사내용을 보고서와 영상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현지조사에 들어가기 전 문헌조사와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사단은 내외

부에서 전공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기간 동안 위촉한다. 또한 현지조사 전 

조사단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존 조사・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조

사 방향을 설계한다. 이후 조사지역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섬 주민 중 일부를 현지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본격적인 현지조사에 앞서 섬 주민과 조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37)

를 개최한다. 현지조사는 현지 생업의 패턴이나 자연환경의 변화상을 영상에 담기 

위해 계절 또는 물때에 맞추어 조사기간을 4회 정도 나누어 진행한다. 현지 세미나38) 

개최를 통해 섬 주민과 조사자가 조사내용을 함께 공유한다. 

한 해의 현지조사와 제반 사업이 마무리되면 익년에 조사 원고를 조사자에게 의뢰

하고, 집필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 발간과 함께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조사지역 현지에서 영상 상영회39) 등을 개최하여 활용한다. 혹은 전시(사진

전 등)를 통해 섬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재조명하고, 국민과 공유하여 섬 문화유

산을 홍보한다.

  

〈그림 7〉 섬 문화유산 조사 후 활용사례(사진전 및 영상 상영회)

36)    ��프랑스 어로, 인간관계에서 감정적 연결고리나 교감을 뜻한다. 즉, 상호 간의 신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 형성을 말한다. 

37)    ��주민설명회는 조사지역 주민들에게 조사의 취지를 전달하고 이해도를 증진시켜 조사자와 제보자 

간의 공감대 형성과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과정이다.

38)    ��해양문화유산 현지 세미나는 섬 지역민과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여 현지인의 해양역사 

이해를 돕고, 현지 주민이 조사 내용을 검증하여 조사의 완성도를 높인다.

39)    �조사 지역의 자연・인문・사회적 환경 등이 담긴 영상 다큐멘터리는 조사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공개하여 섬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의 독자성을 홍보하고 해양문화유산 영상기록 자료로 

보전하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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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조사 일정

① 문헌조사

② 사전조사 

    - 진도군청, 조도면사무소, 진도문화원 방문하여 기초자료 수집, 

    - 관매도 현황과 제보자 파악을 위해 현지 주민(이장 등) 면담

③ 자문회의

    - 체계적인 조사와 관매도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진도군과 업무 협약 체결

    - 진도군과 조도면사무소를 방문, 사업내용을 알리고 진행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

    - 관매도 조사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④ 주민설명회 및 현지조사 세미나 개최

    - 관매도 주민 대상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 조사목적과 조사방법 공유, 현지조사 주민참여 홍보

    - 「관매도 사람들의 해양 역사와 문화」 주제로 현지조사 세미나 개최

         ▶ 관매도 역사문화와 해양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 관매도 조사내용 검증, 주민들과의 토론을 통해 구술자료 확보

3) 제주도 해양 문화유산 현황

제주의 지리적 혹은 자연적 환경을 구분하고,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변방으로서 핍박

받으며 설움을 느꼈던 제주인들에게 바다는 격절의 공간이었고, 섬은 고립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변방의 시기 1천 년동안 제주인들은 특유의 생존을 위한 정신문화를 구축했다. 

‘수눌음 정신’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정신, ‘조냥정신’으로 상징되는 절약정신이 그것

이다. 이러한 정신은 탐라국이 소멸된 이후 중앙집권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결이라는 양상으로 더욱 강화되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섬인 제주도의 경우 산촌은 반농반목, 해촌은 반농반어의 이중적인 생계 수단을 지

니고 있었다. 그리고 목축과 어업은 마을 단위의 공동목장과 공동어장에서 행해졌

다. 따라서 도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혈연적 유대보다는 마을을 중심으로 집결되었으

며, 공동체성을 띤 문화유산들이 현재까지도 지속 보전되고 있다. 

〈표 5〉 제주도 해양 문화유산 목록

구분 유산 설명

관방유적

▶ �제주는 왜구 침입이 잦았던 섬이자, 동북아 해상의 길목에 자리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제주 해안 

거점에는 환해장성을 비롯한 진성, 봉수, 연대 등을 설치해 해안방어 체계를 공고히했다.  

▶ �‘환해장성’은 1270년(원종 11) 고려 군사들이 남하하는 삼별초군을 막기 위해 축조한 성이다. 불

과 2~3개월 후 삼별초 군사들이 제주도를 점령하고 여몽 연합군을 방어하기 위한 성으로 활용하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별초군이 1273년(원종 14)에 패전한 후, 1854년(철종 5)까지 환해장성

은 계속 수리, 증축되었다.

▶ �‘9진(鎭)’은 제주의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된 화북진·조천진·별방진·수산진·서귀진·모슬진·차귀진·

명월진·애월진을 말한다. 본래 진은 변방의 방어를 위하여 북쪽 변방과 남부 해안지대에 구축한 

군사 행정구역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특히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주로 남부 해안지대에 많이 설

치하였다. 진은 방호소라고도 불린다.

▶ �제주도의 ‘봉수’는 주로 먼 지역의 적선을 관망하기 위해 오름 정상에 설치한 것이며, ‘연대’는 해안

에 정박하는 선박을 저지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해안에 주로 설치되었다. 봉수와 연대는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로 연락을 취했다. 

불턱

▶ �‘불턱’은 해녀의 전용 노천탈의장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잠수사회에서 ‘불턱’은 노천탈의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크게 나누어, 자연적인 공간으로서의 탈의장 역할과 단순노동이면서 고도

의 기술을 요하는 잠수라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학교의 역할, 그리고 공동체 사회의 질서

를 몸소 익히고 도덕성을 기르며 법의식을 함양하여 집단의 불문율을 준수하는 삶의 수련장 역

할까지 겸한다. 이에 해녀의 대표적 상징인 ‘불턱’은 잠수사회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라 할 수 있다.

▶ �과거에는 마을마다 여러 개의 불턱이 있었으나, 지금은 온수 시설을 갖춘 잠수탈의장이 생겨서 현

재 35개소의 불턱이 존재하고 있다. 

소금밭

▶ �‘소금밭’은 제주도 해안의 암반이나 모래밭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던 장소로, 염전에 해당된다. 

암석염전은 ‘소금빌레’라고도 하였는데, 빌레는 너럭바위라는 뜻의 제주어이다. 제주도는 화산섬

으로 강우일이 많아 소금 생산이 불리한 지역이다. 예로부터 소금이 몹시 귀하여 제주도에서 생산

되는 말·말총·귤·해산물 등을 육지부의 소금과 교환하여 사용했다. 

▶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제주에서는 여러 소금밭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소금 생산에 불리한 지형적 

조건으로 모래를 이용하거나 암반을 이용하여 제염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소금 생산보다 노

역이 많이 들어갔다. 모래 소금밭과 함께 평평한 바닥돌인 빌레에서 소금을 얻었던 '소금빌레'의 

존재는 실로 제주적이라고 할 만하다. 1950년대 서남해에서 천일염이 싼값으로 수입되면서 제주

에서 소금밭은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개발에 묻혀버린 경우도 있고, 모래소금밭인 경우는 없어지

거나 쓰임이 바뀌어버리기도 하였다. 

▶ �제주지역에 비교적 ‘소금밭’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총 11개소가 확인된다. 

원담

▶ �‘원담’이란 제주도 해안가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쌓아 만든 돌담

이다. 제주 해안가에서 살짝 만(灣)을 이룬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거나 인공적으로 돌담을 쌓아 

둘러막아 놓고 밀물을 따라 들어온 고기가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자연히 그 안에 갇

히므로 쉽게 잡을 수 있게 장치해둔 곳으로 ‘원’ 또는 ‘개’라고 한다. 돌로 만든 그물인 셈이다. 조천, 

구좌, 성산 일대에서는 ‘개’라고 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원’이라 한다. 개라는 말은 해안가에서 살

짝 만을 이루는 곳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그 개에 고기를 잡을 요량으로 둘러 쌓은 담을 ‘갯담(원

담)’ 이라 한다. 원은 돌담의 뜻을 갖는 ‘원(垣)’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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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산 설명

원담

▶ �제주의 원담은 마을 공동 소유인 동시에 공동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켜졌다. 멜(멸치)이 들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나와 잡았고, 원담을 쌓고 보수하는 일도 공동 작업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파

도에 허물어진 원담을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나면 풍어를 기원하면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렇

듯 원담은 마을 공동의 소유로서 제주지역 해안마을의 어로 기술-민속, 그리고 경제사를 가늠케

하는 제주지역의 고유한 어촌생업 문화유산이자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투영하는 문화적 표상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구

▶ �포구는 ‘개’·‘개맛’·‘개창’·‘성창’·‘돈지’라 일컬어지는 바다 밭으로 나가는 길목이며, 주로 해변 인접한 

곳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화산도(火山島)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해변은 단조롭고 암초가 많아 배를 

정박할 만한 포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제주도의 포구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

는 비교적 굴곡이 발달한 대륙도나 산호도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용천수

▶ �제주는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 내륙지방과 달리 지표수 이용이 어려워,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

을 형성하고 있다. 이 용천수는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어 흐르다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물로 샘물, 세미 또는 산물로 불리기도 한다.

▶ �제주 물 이용에 있어 물에 대한 공간·칸의 구분은 오늘날의 자원공유의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물통을 4개의 칸으로 구분하여 물이 솟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물은 식수로, 

다음은 먹거리와 관계되는 송키 등을 씻는 칸으로 세 번째 칸은 깨끗한 빨래와 더러운 빨래를 구

분하여 빨래를 할 수 있는 칸으로 다음은 목욕을 할 수 있는 물로, 그리고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

로 이용하였다.

▶ �물 이용에 대한 규칙과 규율이 만들어지고, 물통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에서 공동 정비와 관리를 통

해 물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도대불

▶ �‘도대불’은 현대식 등대가 도입되기 전, 제주 어촌마을 지역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건립했던 민간등대로, 등명대라고도 불렸다. 

▶ �제주 현무암을 응용해 각 지역마다 원뿔형, 연대(煙臺)형, 마름모형의 독특한 형태로 축조되는 등 

제주 근현대 어업문화 및 해양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해양문화자원으로서 역사성 및 학술

적 가치가 높다.

▶ �현재 그 원형이 잘 남아있는 곳은 북촌리, 고산리, 김녕리, 영일동, 대포동, 보목동 도대불 6개소

로 파악된다. 

해신당

▶ �‘해신당’이란 어부와 해녀들이 다니는 당이다. 바다의 신, 용왕신, 선왕신, 개로육서또 등을 모시

는 해신당은 해변형이다. 이 당의 당신들은 어부, 잠수들에게 개방적인 신이지만 돼지고기를 먹

는 천한 신으로 여긴다. ‘일만 잠수 일만 어부를 차지한 신’이기 때문에 어촌 마을 생업수호신이다. 

다시 말해, 해신계 신당이라 하는 것은 현재 돈짓당, 개당, 해신당, 영등당 등이라 부른 당으로 어

부, 어선, 어장, 해녀 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당들이다. 돈지란 물가의 언덕 즉 둔치이고, 개란 포(浦)

의 뜻이니 돈짓당, 개당이란 곧 해변당, 포당(浦堂)이란 뜻이 된다. 해신당은 주로 용왕과 선왕 두 

신이 좌정해 있다. 

▶ �제주도의 해신신앙은 해마다 영등 2월에 찾아오는 영등신을 맞이하여 벌이는 영등신맞이와 연

초 영등달이 아닌 달에 잠녀들이 바다밭에 씨를 들이는 잠수굿과 같은 굿이 가장 큰 행사로 치러

진다. 이렇듯 해신당은 해녀들을 포함한 어민들이 험난한 삶을 무속신앙에 의지하고 극복하기 위

해 만든 곳으로, 이곳에는 온갖 어민들이 애환과 삶이 깃든 생업공간인 동시에 쉼터로써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구분 유산 설명

해신사

▶ �‘해신사’는 조선 순조 20년(1820), 당시 제주목사로 있던 한상묵이 화북포 앞바다를 오고가는 배

들의 안전을 바다의 신인 용왕에게 기원하기 위해 지은 제당이다. 

▶ �매년 음력 정월 5일 바다가 삶의 터전인 주민들이 모여 ‘해신제’를 지내는데, 무속신인 용왕에게 유

교식 마을 제사를 지내고는 개인적으로 비념을 한 후 지드림을 한다. 지드림이란 백지에 음식을 싸

서 바다에 던지는 행위로, 용왕과 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들을 위하는 것이다. 

▶ �조선 후기인 1820년(순조 20) 당시 제주목사로 있던 한상묵이 세웠으며, 1841년 (헌종 7년) 방어

사였던 이원조가 건물을 보수하고, 그 뒤 1849년(헌종 15) 장인식이 돌에 ‘해신지위’라는 글자를 

새겨 보존하도록 하였다. 바다의 신인 용왕, 즉 해신에게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지어진 제당이었

으나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해신당이 아닌 해신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 �해신제는 1820년경부터 ‘해신지위’를 모셔 놓고 해상의 안전과 수복 안녕을 기원하는 형식으로 

지내 왔으나, 1989년부터 축문을 마을의 안녕과 수복을 비는 내용으로 바꾸어 화북동 유일의 마

을제로 지내고 있다.

제주도 

산하 유인도

▶ �비양도: 제주시 한림읍에 속하는 섬으로서 동경 126°14′, 북위 33°24′에 위치하며, 면적은 0.5

㎢, 해안선길이는 3.15㎞이다. 죽도라고도 한다. 하추자도에서 남쪽으로 19.3㎞에 있으며, 협재

리에서 북쪽으로 3㎞ 떨어져 있다. 고려시대인 1002년(목종 5) 6월 제주 해역 한가운데에서 산이 

솟아 나왔는데, 산꼭대기에서 4개의 구멍이 뚫리고 닷새 동안 붉은 물이 흘러나온 뒤 그 물이 엉

키어 기와가 되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에 비양봉에서 화산활동이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우도: 제주도 동쪽에 있는 남북 길이 3.53㎞, 동서 길이 2.5㎞인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화

산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섬이다. 일찍부터 소섬 또는 쉐섬으로 불리다가 한자로 우도(牛島)라 

표기하였다. 

▶ �마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를 이루는 섬이다. 면적 0.3㎢, 인구 90명(2000)이다. 해안선 길

이 4.2㎞, 최고점 39m이다. 한국 최남단의 섬으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11km 해상에 

있다. 원래는 가파리(加波里)에 속하였으나 1981년 4월 1일 마라리로 분리되었다.

▶ �가파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를 이루는 섬이다. 면적 0.9㎢, 인구 407명(2000)이다. 해안선 길

이 4.2㎞, 최고점 20.5m이다.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5.5㎞ 해상에 위치하며, 남쪽에 마

라도가 있다. 

▶ �차귀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 포구 서쪽 2㎞ 해상에 위치하며, 주변에 죽도·지실이섬·와

도 등의 부속 섬이 있다. 

▶ �추자도: 추자군도(楸子群島)는 제주시에서 가장 북서쪽에 위치한 군도이다. 1271년(고려 원종 13)

까지 후풍도(候風島)라고 불렀으며, 그 후 전라남도 영암군에 속하면서 추자도로 개칭하고, 1910

년 제주에 딸리게 되었다. 한반도 남서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상추자도·

하추자도·횡간도(橫干島)·추포도(秋浦島) 등 4개의 유인도 및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 �횡간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 속하는 섬으로서 1851년 주민들이 입도한 것으로 전해지며 

1970년대 이전까지는 멸치잡이가 성행하였다.

▶ �추포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에 속하는 섬으로서 추포도는 추자도의 4개 유인도 중에 제일 작은 

섬이다.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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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의 및 답사

- 제주시 원도심 1

김원순

문화관광해설사, 시민아키비스트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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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구간

▶ 삼성혈 입구: 건시문, 돌하르방, 모흥골.

▶ 제주칼호텔 주변: 제주향교 4번째 위치, 제주여중과 여고, 제주방송국,  

                제주교육청, 남문파출소, 소방파출소, 마조단, 병무청, 

                광양당, 산지천 등

건시문: 건시문 해설과 편액 글을 쓴 주인공과 관련한 이야기

돌하르방의 기원: 1954년 김몽규 목사 때 어떤 형태로 배치했을까?

모흥골(毛興邑): 탐라국의 열리면서 가장 먼저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

제주여중, 여고 및 제주칼호텔과 대한항공 관련한 이야기

�제주향교 4번째 터-제주교육청 터, 제주방송국 터(안테나 이야기), 남문파출소, 제주소

방파출소 등

마조단: 1796(정조 20)~1908년(순종 2) 산천단 산신제와 동시에 단절

�선농단, 선잠단, 마조단은 3대 국제였고, 국가에서 제례비가 지원되었으며, 마조제

는 제주에만 있었고 중춘(仲春) 길일을 택하여 봉행하였다.

산지천: 발원지와 중간지점 마다의 교량 명칭 등 

■ 제 2구간

▶ �오현단 주변: 제이각, 제주성, 귤림서원, 귤림추색, 남수각, 오현단 경내, 향현사, 

장수당, 구 오현중고등학교, 유배인 정병주, 한라사우나, 한주사우나, 새한병원 

자리(이성종 원장), 최초 의신학교 터, 가락쿳물, 럭키사진관, 럭키예식장, 사마재 

터, 책판고, 최초 제주향교, 교동, 서주보 유배지. 

1. �제이각: 왜군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망대) 1599년 성윤문 목사 때 장대 기능도 같

현장 강의 및 답사

- 제주시 원도심 1

▶ 일자 : 2025. 4. 26(토)

▶ 시간 : 09:00~12:00

▶ 장소 : 원도심 일원

▶ 강사 : 김원순(문화관광해설사, 시민아키비스트 3기)

▶ 집결 : 08:40 / 삼성혈 정문

▶ 주차 : 주변 무료주차장(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 가능)

▶ 강사 : 김원순(문화관광해설사, 시민아키비스트 3기)

▶ 집결 : 08:40 / 삼성혈 정문

▶ 주차 : 주변 무료주차장(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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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했다. 남쪽은 적루, 북쪽은 장대로 건축하였다. 

2. �제주성: 1411년(태종 11). 길이 4394척. 높이 11척 산지천과 병문천을 중점으로 성

을 쌓았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1411년 제주성 정비하였다. 최초의 연대는 알 

수 없다. 1555년(명종 10) 6월 을묘왜변 때 제주성이 포위되자 1565년 12월에 곽흘 

목사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 확장하였다. 성이 확장되기 전에는 음용수가 문제 되

기도 하였고, 이 성은 1925~1928년까지 산지항 확장하면서 전부 허물었다. 

3. �남수각: 북수문(산지천변)과 1599년 성윤문 목사가 홍문을 설치했고 성을 확장하

고 나서 제이각으로 바뀌었다. 남수각 바로 아래까지 포구였다. 

4. �귤림서원: 서원은 과거 사립학교 격이며 향교는 국립이나 지방 공립학교 볼 수 

있겠다.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며 제향 공간이기도 하다. 오현을 모셨다.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동계 정온, 청음 김상헌, 우암 송시열. 

5. �장수당: 명도암 김진용이 1660년(헌종 1) 이괴 목사께 건의하여 건축하였다. 고득

종의 집터, 고득종과 김진용 선생 이야기도 전한다.

6. �귤림추색: 매계 이한우(1818~1888)는 도련에서 수학하였고 고향은 신촌이다. 청풍

대에서 가을에 제주 성내를 보면 노랗게 익어 가는 귤이 절경이다. 성안에 동서

남북과 중앙까지 5곳에 과원이 있었다. 

7. �향현사: 제향 공간으로 영곡 고득종 공과 명도암 김진용 공을 모신 사당이다. 매

년 양력 10월 15일 제주 고씨와 광산 김씨 집에서 제를 모시고 있다. 

8. �오현중고등학교: 황순하 초대 이사장. 오현단에 지어서 오현고로 개교하고 1972

년 9월 화북으로 이전하였다.

9. �정병주: 규원은 1891년(건양 1) 을미사변으로 제주로 유배 왔으며, 운양 김윤식 등 

유림들과 ‘귤원시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10. �최초 의신학교: 1907년 최초 중등교육기관인 사립 의신학교와 관립학교인 초

등교육기관(북초등교-군수 윤구동)이 개교하였다. 1910년에는 제주공립농업학교가 

5년제로 개편되었고 전농로로 이전하였다. 향교와 서원은 사라지고 현대학문

을 학습하는 교육기관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11. �가락쿳물: 용출수로 한짓골 사람들과 주변에서 음용수로 사용하였다. 가락은 

중국 시경 가락에서 인용한 용어로 아름답고 늘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12. �사마재: 1876년(고종 16)에 제주목사 백낙연이 사마재를 창건, 생원 진사시험에 

합격하면 사마재에 모여 대과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하였던 곳이다. 

13. �책판고: 향교 유생들이 공부하는 책 보관소(지금의 도서관)이다. 웃생깃골이라는 

마을이다. 탐라지에 사서삼경 등 40여 종이 보관되었다고 한다. 

16. 제주향교: 1392년 최초 제주향교 터 이 일대를 교동이라고 하였다. 

18. �서주보: 양천 서주보의 적거지로 을미사변으로 제주에 유배되었고, 김윤식, 정

병주와 더불어 귤원시회를 조직하였다.

19. �기타: 한라사우나, 한주사우나, 새한병원 자리(이성종 원장), 럭키사진관, 럭키예

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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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구간(중앙로 주변)

해병대사령부, 칠성대(4), 중앙로 개통, 만수당 약방, 한짓골, 정원루(김석철 목사), 금

원공작소, 남문성 굽, 한평공원, 칠성대(1), 인천문화당, 광해적거지, 박씨초가, 이아, 

구 도립병원(자혜의원), 녹나무, 총물당 터, 남초등학교 터, 천주교 발상지(신성학원), 소라

다방, 박종실 집, 남양방송, 양판사댁, 우생당, 운향 김윤식 적거지, 외환은행, 함흥면

옥, 영락교회 예배처, 한일은행, 최초 오일장 터, 최초 통신시설, 탐라성주 터, 심지다

방, 대성학원, 신세계당구장  

1. �헤병대사령부: 한국해병대는 1949년 4월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출범하여 그해 

12월 28일 제주시 원정로 조일약국 자리로 옮겨왔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 9. 

15.~9. 20.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괴군 최후의 8, 9월 공세를 저

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한 작전으로서, 맥아더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적을 몰아내

고 조기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계획을 세워 1950. 9. 15. 유엔 제7 합동상륙기동

부대가 261척 대함대를 동원하여 미 해병대 제1사단과 한국해병대를 선두로 세

계근대사에 찬연히 빛날 인천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해병대는 북한군이 

계속된 남하로 나라가 절체절명에 처하자 1950년 8월 제주도 청년과 학생 등으

로 구성된 해병 3, 4기(여학생 126명) 3천여 명을 제주농업학교와 모슬포에서 단기

훈련을 시킨 후 인천상륙작전에 투입하였다. 해병대 3기생은 회사원, 교사, 일반 

청년이 주를 이뤘고, 4기생은 학도호국단 출신들이 많았는데, 제농, 오현중, 한

림중, 대정중, 제주여중 등에서 자원입대하였다.

2. �칠성도: 북두칠성 별자리 위치에서 칠성도(칠성대)가 유래가 되었다고 전한다. 칠

성대(七星臺)는 옛 제주인들은 고대 탐라국시대부터 탐라 사회의 결속과 번영을 

위해 북두칠성을 섬기며 제주 성안 일곱 곳에 제단을 설치하여 제를 올렸다. 이 

칠성대는 1530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칠성도는 주성 안에 있고 돌과 흙으

로 쌓은 옛터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확인된 위치는 향교전(앞생깃골), 향후

동(뒷생깃골), 외전동(향사당 주변), 두목동(관덕정 주변)에 있고 나머지 3개는 모두 칠성

동에 위치하고 있다. 

제1도 天樞星: 남문성 정원루(쥐)

제2도 天璇星: 향사당 서쪽(소. 돼지)

제3도 天璣星: 관덕정 로베로호텔 앞(개와 호랑이)

제4도 天權星: 중앙로터리 � 남문로 방향 50m지점 왼쪽(토끼와 닭)

제5도 玉衡星: 중앙로터리 � 탐동로 방향 50m지점 왼쪽(용. 원숭이)

제6도 開陽星: 칠성통로26번 골목 안쪽(뱀과 양)

제7도 搖光星: 탑동광장 지하공영주차장 입구(말)

�3. 중앙로 개통: 1971년 쯤 개통되었고 그 이전에는 대도로가 남문통과 오현단으로 

나눠 있었다. 하귀로 가는 버스는 남문통으로, 조천으로 가는 버스는 오현단으로 

운행하다 중앙로가 개통되면서 오현단과 남문로는 좁은 옛길이 되었다.

�4. 만수당 약방(후일 약국): 1990년경까지 만수당약국(고 장응모 사장)이 있었으며, 고약 

전문 약방으로 유명하였다. 

�5. 한짓골: `漢`은 ‘크다’이고 짓은 `道`를 뜻한다. 한짓골은 큰길에 있는 마을이다. 관

덕정에서 남문로터리로 이어지는 길로 조선시대 길인데, 2024년 말까지 조사를 마

치고 덮었다. 제주에 조선시대 길이 확인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강창화 고고학 박사

팀에서 발굴조사)

�5. 정원루: 남문로터리에서 구 남문통 길 관덕정 방향으로 50m 경에 있다. 남문이 

있던 장소이며 초루에 북을 걸어 위험할 시 북을 쳐 알렸고,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

였다. 1512년(중종 7) 김석철 목사가 제주 성을 개축하고 초루를 세워 정원루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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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10년 일제 때 훼철되었다.

6. �금원공작소와 나문성 굽: 옛 금원공작소 골목으로 진입하면 왼편에 성 굽이 남

아 있고 안내판도 세워져 있다. 남문성은 1925년 산지항 매립 시 철거되어 골재

로 썼다. 

7. �광해군 적거지: 광해군(1575~1641)은 조선 제15대 임금으로(재위 기간 1608. 2.~1623. 3.) 

1623년 인조반정 사건으로 그해 3월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1637년 제주도로 이

배되었으며 1641년에 제주에서 돌아가셨다. 

8. �이아: 목사 집무처는 상아(上衙)이며 판관 집무처는 이아(貳衙)로서 두 번째 관청이

라는 의미다. 일제 때 자혜의원이 있었고 해방 후 도립병원이었으며 지금은 제

주대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9. �운양 김윤식: 구한말(1898년) 갑오개혁을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을미사변에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되었다. 정병주, 서주보 등과 귤원시회를 주도하기도 하였

다. 

10. 기타 관아명칭

● 좌우위랑: 무기, 곡식 등을 보관했던 창고이자 목관아 울타리 역할

● 찰미헌: 판관 집무실 동헌

● 총물당: 비상식량 보관창고(진상품, 전쟁과 가뭄에 대비한 창고)

● 사창터:구 시청 곡식 창고(관원들 먹는 식량)

● 찬주헌: 위급 시 판관 지휘소

● 창신터: 갓바치들(가죽신 제작) 살던 동네

● 옥터: 감옥이 있던 터(천민들이 살았던 고을)

● 객사터: 영주관 터(망궐례 및 관료들 출장 시 숙소)

■ 제 4구간(칠성통)

칠성골 마을 이야기. 강평국, 동백다방(계용묵, 박목월), 중앙극장, 적산가옥(서북청년단 

사무실), 최익현 적거지, 감옥 터(창신골), 칠성대(5, 6), 아리랑백화점, 시공사, 우암 송시

열 적거지.  

1. �칠성통: 탐라성주 관리 하에 칠성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9개 자연마을이 

있었다.

2. �강평국: 본명 강연국(1900~1933), 신성학원(신성여고) 1회 졸업 후 1915년 경성여보

고 입학. 서대문형무소 옥에서 만세를 부른 독립애국지사. 제주 최초 여교사 자

격증 취득. 고수선(운주당 할망), 최초 여성 교육감 최정숙 이야기 등

3. �동백다방: 제주 최초 다방(1948년). 1951년 1월 4일 피난민으로 제주에 온 계용묵, 

박목월 아지트로 활용(우생당 고 고순하 사장 이야기)

4. �최익현 적거지: 한말 대유학자이자 항일투쟁에 앞장선 인물로, 흥선대원군 정책

에 반기를 들었고, 1868년(고종 5) 사헌부장령으로서 스승 이항로(李恒老, 1792~1868)

와 더불어 흥선대원군의 1868년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에 따르는 재정 파탄 

등의 실정을 상소하여 관직이 삭탈되어 제주로 유배(1873~1875) 되었으며 불의를 

참지 못하였다고 한다. 제주에서 해배 되었을 때 한라산 등정을 하여 <유한라산

기>를 남기고 표선면 가시리에 들려서 청주 한씨 사당 앞에서 비석 글을 쓰기도 

하였다. 오라 연미마을 경주이씨 집안 분들을 제자로 두기도 하였다. 1874년(고

종 11) 3월 27일 이기온과 함께 한라산에 등산하여 두루 명승을 구경하였다. 서울

로 돌아온 후 일본과의 통상 조약과 단발령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1905년 을

사늑약이 체결되자 항일 의병 운동을 촉구하며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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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으나, 전라북도 순창에서 패하여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대마도에서 주는 음식

은 모두 적이 주는 것이라 하여 끝내 거부하고 제자에게 유소(遺疏)를 구술해 남

기고 아사순국(餓死殉國) 하였다.

5. �우암 송시열 적거지: 우암을 송자(松子)라고 칭하기도 한다. 노론의 영수였던 우

암은 1689년(숙종 15) 왕세자 책봉을 반대하다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의 유배 

기간은 불과 3개월에 불과하지만, 귤림서원과 산지천에 있는 경천암에 제를 올

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현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다. 

나이 83세에 제주도로 유배된 송시열은 약 100여 일 동안 산짓골 윤계득의 집을 

적소로 정하여 생활하였다. 그러나 남인들이 그를 다시 국문하도록 요청하여 서

울로 압송하던 중 6월 7일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다. 그 후 1694년(숙종 20)에 서인

이 집권하자 관직이 복구되고 문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제주 유생 김성우 

등은 1695년(숙종 21) 2월에 상소하여 송시열을 귤림서원에 배향하였다. 지금 오

현단 서쪽 암벽에 새겨져 있는 ‘증주벽립’의 필적은 송시열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유배 일번지’ 제주에는 각종 사화와 당쟁에 연루돼 유배 온 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제주의 문화와 사상, 교육 정신을 형성하는 데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제주도에 유배되었거나 관리로 파견된 사람 가운데 다섯을 가려 뽑아 그

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제단이 오현단(五賢壇)이다. 이곳에는 충암 김정(沖菴 金淨, 

1486~1520),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 동계 정온(桐溪 鄭蘊, 1569~1641), 규암 송

인수(圭庵 宋麟壽, 1487~1547),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 등 5현으로 꼽히는 다

섯 사람의 위패를 상징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 제 5구간(산지천 일원)

산지천변 교량, 이기풍 선교사 예배 터, 제주 최초 숙박업소 송천여관, 혜은이 노래

비(김성택 부친 이야기). 제주 최초 영화관 창심관, 제일은행, 해병탑

1. �산지천의 교량: 산지천은 관음사 뒷산 아미봉에서 발원하였다. 남광초등학교 인

근 교량. 남광교-동광양교-삼성교-남수각-동문교-북성교-광제교-산지교-용진

교-이름이 없는 다리가 가장 끝에 있는데 2024년 개통하였다. 

2. �이기풍 선교사 기도처: 이기풍 선교사는 1908년 제주에 도착하여 산지천 변에 

기도처를 잡고 선교 활동을 하다 서문통 성내교회를 짓고(완공 1915년), 1923년경

까지 제주도에 계셨다.

3. �송천여관: 제주 최초여관으로 일본인이 경영하고 1925년부터 산지항이 확장되

고 일본인과 내국인들이 관문이 되어 해방 전까지 경영하였다.

4. �혜은이 노래비: 혜은이의 본명은 김승주(1954년 8월생). 부친은 김성택. 동문다리 

옆에 노래비가 건립되었다. 아버지는 평양숭실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제주에

서 영어 선생을 하고 계셨다. 당시 선생 월급이 너무 적다보니 무성영화 시절이

라 극장에 변사로 활동하다가 유성영화(1959년경)가 시작되면서 유랑극단을 운영

하게 되고 1961년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 

● 제주시내 극장의 변천사

1) �창심관: 제주의 최초 극장은 동문로터리 구 제일은행 자리인 ‘창심관(暢心館)’

이다. 창심관은 1927~1929년(3년 정도 1926~1928년이라고도 한다) 일제강점기 가와

노 마사카즈[河野正一]라는 일본인이 경영했던 제주 지역 최초의 극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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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1928년 경 개관한 창심관은 영화 상설관이 아니라 악단이나 유랑 극단도 

무대에 올랐다고 하여 창심관(暢心館)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창심관에서

는 무성영화와 유랑극단의 공연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 까닭은 기상 악화로 

육지에서 배편이 막히면 활동사진이라 불렀던 무성영화 필름을 구할 길이 없어 

창심관은 휴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는 유랑극단이 공연했기 때문이다. 유

랑극단의 공연은 매우 인기가 좋았다. 이러한 창심관이 1929년도 영사기사(유명 

작곡가 이봉룡)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됨에 따라 제주 지역은 1944년 제주

극장이 설립될 때까지 노천극장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대한민

국 시대까지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1916~1965)이 처음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른 곳도 이 창심관이다. 제주 출신 영화평론가 김종원 씨에 따르면 제주는 이

난영의 재능을 발견하고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장소라고 한다. 이난영

은 11살 때 아버지의 술주정을 견디지 못해 오빠 이봉룡의 도움으로 제주에 있

는 어머니를 찾아왔고, 당시 어머니는 제주읍에서 극장을 경영하고 있는 일본인 

집의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이난영은 주인집에 있던 

유성기를 듣고 따라 부르곤 했는데, 일본인 사장 가와노씨가 이난영의 재능을 

알아보곤 무대 중간중간에 노래를 부르는 막간 가수로 무대에 서게 한 것이다. 

이 시기는 1926년(1927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난영을 뒤따라 오빠 이봉룡도 제

주에 들어와 면허증은 없었지만, 창심관에서 제주 최초 영사기사로 활동했는데 

영사기를 잘못 만져 목조건물인 창심관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이봉룡은 

뭍으로 도망쳤지만 향후 ‘목포는 항구다’ 등을 작곡하는 유명 작곡가로 변신하였

다.

2) �구 제주극장: 1943년 일본식 영어 발음 조일구락부(조일클럽)로 출범하여 각종 집

회를 하던 장소였으나 1948년 제주극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영화극

장으로 운영하다 1970년 현대극장으로 명칭을 바뀌었다. 제주극장 당시 무성영

화를 상영하였고 변사는 가수 혜은이 아버지 김성택 씨였다. 1959년경(추정) 유

성영화 시대가 열리면서 학생들 입장도 단체로 다니곤 하였다.

3) �중앙극장(명칭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외래어로 변경됨): 1956년 개관한 구 중앙극장(1969년 

아세아극장)이 1979년 막을 내렸다. 칠성로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도 건물은 남았

고 옷가게와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며 3층 정도 되는 큰 건물이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극장 있던 곳이 감옥소가 있었고 주변은 ‘창신골’이라는 마을인데, 창신은 

가죽신을 말하고 동물들 가죽을 갖고 말안장, 신발 등 가죽제품을 만들었다. 이 

일대를 ‘검정목골’이라고도 한다. 검정은 가죽에 있는 기름기를 제거할 때 불을 

피워 철판 위에서 작업을 하여 검정색으로 변하였다고 해서 검정목골이라고 하

였다고 전한다. 감옥소(監獄所)가 있어 ‘옥’길로도 부르고 있다. 주로 천민들이 살

았으며 후일 철거할 때 일제 때에는 일본인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칠성통은 그야

말로 일본인 상가로 번성하였다.

4) �제일극장: 1961년 개관한 구 제일극장은 1992년 막을 내렸고 제1회 `탐라미인 

선발대회`을 개최하고 각종 문화예술제를 개최한 장소이다. 현대식 극장으로 제

주시민이라면 제일극장 영화 보는 것이 로망이기도 하였다. 제1회 탐라미인 선

발대회에서는 고려진(1948년생) 씨가 진에 뽑혔다. 고려진 씨는 1962년 KBS제주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1964년 TBS개국과 함께 스카우트 되어 회사를 옮

긴 후 이곳에서 1987년까지 일했다. 아나운서 시절 ‘가로수를 누비며’, ‘운전사 

노래자랑’, ‘6대 가수쇼’ 등 프로그램에서 꾀꼬리처럼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1960~1970년대 브라운관을 주름잡았다. 2020

년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5) �제주시민회관: 1963년 개관. 제일극장에서 하던 문화예술단체 행사를 시민회관

에서 개최하였고 행사 없는 주중에는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 영화는 1980년 

초에 철수하고 각종 예술제나 실내체육관으로 운영하다가 2023년 11월 완전히 

철수하고 주상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나려고 공사 중이다. 

6) �대한극장: 1964년 개관한 구 대한극장은 1969년 코리아극장으로 개칭하고 2009

년 막을 내리고 무료영화 상영을 종종 실행하다 지금은 다중이용 시설로 활용 

중인데 영화 상영도 가능하다. 최초의 사장은 광양에 살았는데 시내버스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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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회사를 운영한 한재옥 사장인데 후일 제주시의회 의장을 지내기도 하였

다. 동양극장을 먼저 운영하다가 팔고 대한극장만 운영하였다.

7) �동양극장: 1965년 동문시장 2층에서 개관한 구 동양극장은 2000년 시네하우스

로 개칭하고 2005년 막을 내렸다. 

5. �제일은행 터: 제일은행이 언제 제주에 들어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은행들이 

통합하면서 제일은행이라는 은행명이 없어졌다. 

6. �해병혼탑: 동문로터리에 삼각형 형태의 하얀 기둥으로 세워진 해병혼탑이 있다. 

최초에 탑은 1960년 4월에 건립하였고 현재 것은 2010년 9월 1일에 설치된 것이

다. 해병혼탑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 및 서울수복작전, 도솔산전

투 등에서 활약하고 전사한 제주 출신 해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중앙 글씨는 건축사 김석윤 사장 부친 김광추 선생의 필적이다. ‘魂’

은 ‘넋 혼’ 자로, 밭전 자 위 비김 ‘점’이 없는 이유는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혼을 

달래기 위하여 뺐다고 한다. 장시영 의사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이서근, 고철수, 

문상률, 김형근 위원 등의 헌신적 노력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현장 강의 및 답사

- 제주시 원도심 2

문동철

제주향토역사 연구위원, 시민아키비스트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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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의 및 답사 

– 제주시 원도심 2

(세월을 거슬러 제주읍성을 글로 그리다)

288년 전 구사당 김락행의 제주읍성 기행과 183년 전 이원조 목사가 제주 부임시 

동행한 형 이원호가 쓴 탐라일기를 비롯해서 옛 기록에 표현된 제주읍성의 모습과 그

림으로 보는 근현대 성안 모습 등 역사와 그 속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이다.

<탐방경로> 

관덕정 → 제주목관아 → 사창 터 → 창뒷 골 → 영뒷골  → 영주관 터 → 탐라총관

부 터 → 성굽길 → 진서루 터 → 서문옹성 터 → 최초 성안교회 터 → 성내교회 → 현

대극장 터 → 향사당 → 이아·찰·미헌 터 → 총물당 터  → 박판사 초가 → 남문 정원

루 터 → 제주읍성 → 귤림서원 → 장수당 → 조두석(오현단) → 향현사 → 제이각·청

풍대 → 을묘왜변격전지 → 비석거리 → 운주당지구 → 연무정 → 연상루 터 → 북수

구(죽서루) 터 등

◇ 구사당(九思堂) 김락행(金樂行)은 누구?

구사당의 자는 간부(艮夫), 초명(初名)은 진행(晋行), 초자(初字)는 퇴보(退甫)이다. 자는 

초자인 퇴보로 행세(行世)하였다. 호는 구사당(九思堂)이다. 구사당은 겸손하여 평소에 

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졸후(卒後) 그의 장서에 ‘구사당’이란 도장(圖章)이 찍혔으므

로 사림(士林)에서 구사당이라 불렀다.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

의 장자이다. 아버지의 명으로 밀암(密庵) 이재(李栽)의 문하에 들어가 󰡔근사록(近思錄)󰡕ㆍ󰡔심

경(心經)󰡕 등 성리서(性理書)를 강문(講問)하였는데 사문(師門)의 추허(推許)를 받았다. 영조 

13년(1737) 홍문관 교리로 재직하던 아버지가 사도세자의 추촌(推薦) 문제로 그의 스승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을 신변(伸辨)하다가 무고를 받고 이해로(李海老), 신헌(申瀗) 등의 

탄핵으로 의금부 옥에 잡혀 들어가서 누차(屢次)의 형신(刑訊)을 받았다. 이에 구사당은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의금부 옥문 밖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손으로 땅을 후벼 파

서 열손가락이 모두 피가 흘렀다. 구사당의 효심에 감동한 종로 시정의 사람들이 와

서 구해주곤 하였다. 옥졸들도 ‘우리들도 사람인데 어찌 차마 법을 범한 것 때문에 효

자에게 인정을 쓰지 않겠는가’ 하니 원수(怨讐)로 여기던 사람들도 감동하여 효자라고 

칭하였다. 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은 1735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헌부지

평이 되었고, 이어서 사간원정언, 홍문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김성탁은 1737년 이

현일의 신원소(伸寃疏)를 올렸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구금 5개월 만에 극형을 면하고 

정의현(旌義縣)에 유배되었다가 전라남도 광양으로 이배되어 배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구사당 김낙행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제주 유배지에 당도해서 손수 음식을 드리며 

아버지의 거처에 불편이 없게 하고 독서 강질하며 간간이 시를 읊는 등 모든 일에 아

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

‘제주의 성 모습을 기록해 돌아와서 아버지께 올리다[記濟州城形 歸呈大人(기제주성

형 귀정대인)]’글이 구사당 제1집에 실려 있으며, 복화한라산가(伏和漢拏山歌)를 읊었는데 

제산(霽山)이 이에 화답하여 화진아탐라오가(和晋我耽羅烏歌)를 지었는데 霽山集 1卷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김낙행은 제주로 유배 온 아버지를 모시고 제주까지 따라가 1년 

남짓 같이 지낸다. 이때 제주성 정경을 장편 시로 남겼는데, 18세기 중엽 제주읍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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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칠언절구 한시이다.

記濟州城形 歸呈大人(기제주성형 귀정대인) 

別島堡西莽蒼地(별도보서망창지) 외딴섬 보루 서쪽의 아득히 바라보이는 땅

漢挐北臂垂海流(한라북배수해류) 한라산 북쪽 팔뚝이 바다로 드리워진 곳에

平岡環合中開局(평강환합중개국) 평평한 언덕 둘러싸고 중간에 국면이 열리니

乃有千年古䧺州(내유천년고웅주) 이곳에 바로 천 년 된 웅장한 고을이 있다네

石城鞏緻可阻守(석성공치가조수) 석성이 견고하고 치밀하여 방어해낼 만한데

數丈其高五里周(수장기고오리주) 그 높이 여러 길 되고 둘레는 오 리쯤이라네

城下枳林何茂密(성하지림하무밀) 성벽 아래의 가시나무숲은 너무도 무성하고

城上飛甍列譙樓(성상비맹례초루) 성벽 위의 날렵한 용마루는 늘어선 문루이네

板橋駕塹通人馬(판교가참통인마) 판교를 참호에 걸쳐서 인마가 다니게 하니

兩邊木偶鐵索鉤(량변목우철색구) 양쪽의 나무인형에 쇠사슬 갈고리 감겨있네

登城引索橋拆開(등성인색교탁개) 성에 올라 쇠사슬 당기면 판교가 설치되니

蓋云緩急備外憂(개운완급비외우) 급변이 있을 때에 외침을 막기 위함이라네

曲堞回複鐵關壯(곡첩회복철관장) 굽은 성첩 겹겹이 둘렀고 쇠 빗장 웅장하니

陸地州郡鮮此儔(육지주군선차주) 육지의 고을이라도 이와 짝할 곳 드무리라

完城隔海相表裏(완성격해상표리) 바다 너머 완벽한 성곽과 서로 안팎이 되니

國家政不憂南陬(국가정불우남추) 국가가 정히 남쪽 변방을 걱정하지 않겠네

北岸石門虹霓卧(북안석문홍예와) 북쪽 언덕의 석문이 무지개처럼 누웠으니

海水走入一城溝(해수주입일성구) 바닷물이 달려와서 성의 도량에 들어오네

城南地勢依山高(성남지세의산고) 성 남쪽의 땅 형세는 산에 기대어 높으니

歷歷城形坐可收(역역성형좌가수) 또렷한 성의 형세는 앉아서도 알 수 있네

門外數里演武堂(문외수리연무당) 성문 밖의 몇 리쯤에 연무당이 있으니

莫是是處閱操不(막시시처열조불) 이곳이 바로 훈련하던 장소가 아니던가

城外未暇周覽遍(성외미가주람편) 성 밖의 풍경은 두루 돌아볼 겨를 없으니

且就城裏一二求(차취성이일이구) 우선 성 안에 나아가서 하나 둘 찾아보리라

觀德亭在衢路上(관덕정재구로상) 관덕정이 큰 길거리 가에 있고

亭前百步懸鵠帿(정전백보현곡후) 관덕정 앞 백 보 밖에 과녁이 내걸렸네

武庫西畔布政司(무고서반포정사) 무기고 서쪽은 정사를 펼치는 관아이니

其中營舍深而幽(기중영사심이유) 그 가운데 병영 건물은 깊고도 그윽하도다

重門繚垣迷所向(중문료원미소향) 겹겹 문과 에워싼 담장은 길을 헤매게 하고

朱碧玲瓏盪人眸(주벽영롱탕인모) 영롱한 단청 빛은 사람 눈을 어지럽게 하네

延曦卧仙兩閣裏(연희와선양각이) 연희각과 와선각이라는 두 누각 안에는

凉燠隨宜坐州侯(양욱수의좌주후) 추위와 더위에 맞추어 고을 원이 앉아있네

閣下庭甓曠且闊(각하정벽광차활) 누각 아래의 벽돌 정원은 넓고도 시원하고

堂簷夜垂靑布幬(당첨야수청포주) 당의 처마는 밤에 푸른 휘장이 드리워지네

南牆碧色是果園(남장벽색시과원) 남쪽 담장의 푸른색은 과수원의 빛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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橘柚千樹相綢繆(귤유천수상주무) 천 그루 감귤나무 유자나무 뒤섞여있네 

閣東近有望京樓(각동근유망경루) 누각 동쪽 가까운 곳에 망경루가 있으니

朱楹畫棟雲外浮 주영화동운외부) 붉은 기둥 단청한 들보가 구름 밖에 떠있네

登臨俯視萬里海(등임부시만리해) 누각에 올라 만 리 바다를 굽어보노라니

遠客羈人可暢愁(원객기인가창수) 먼 곳의 손과 나그네가 시름을 풀 수 있네

廣宇正臨鐘閣北(광우정임종각북) 넓은 처마가 정히 종각 북쪽에 서 있으니

軒名愛梅侯所游(헌명애매후소유) 애매헌이라 이름 한 곳은 고을 원의 휴식처네

未及梅軒東前步(미급애헌동전보) 매헌에 이르기 전에 동쪽으로 걸음 옮기면

長廊布列六碧油(장낭포열육벽유) 긴 행랑에는 여섯 개의 벽유가 늘어 서있네 

藥房東邊工肆連(약방동변공사연) 약방의 동쪽 가에는 공장이 연이어져 있으니

壁上無數掛彄鍭(벽상무수괘구후) 벽 위에는 활고자와 화살이 무수히 걸려있네 

又聞中有弘化閣(우문중유홍화각) 또 들으니 그 중간에 홍화각이 있다 하고

營廳更在梅軒頭(영청갱재매헌두) 매헌 머리에 또 감영 청사가 있다고 하네

其餘堂廨俱鉅麗(기여당해구거려) 그 밖의 관아 건물들 모두 크고 화려하지만

錯落重疊難悉搜(착낙중첩난실수) 뒤섞여 있고 중첩되어 모두 구경하기 어렵네

北有客館西貳衙(북유객관서이아) 북쪽에 객관이 있고 서쪽에 이아가 있으며

黌堂書院直南丘(횡당서원직남구) 향교와 서원은 남쪽 언덕에 놓여 있다네 

院祠躋享問誰某(원사제향문수모) 서원 사당에 제향되는 분은 누구이던가

冲庵淸陰與宋尤 (충암청음여송우) 충암공과 청음공과 송우암 공이라네

黌堂之後屹兩堂 (횡당지후흘양당) 향교 건물 뒤에 두 개 당이 우뚝하니

名以運籌及贊籌 (명이운주급찬주) 그 이름은 운주당과 찬주헌이라네 

閭閻櫛比可千戶 (여염즐비가천호) 여염집이 즐비하여 천 호는 될 만하고

人物頗與中土侔 (인물파여중토모) 인구는 자못 내륙에 비길 만큼 많다네

夾道荒碑石兼銅 (협도황비석겸동) 길 양쪽 비석은 돌과 구리로 만들었는데

古昔賢侯功德留 (고석현후공덕유) 그 옛날 어진 원님의 공덕이 남아 있네

石面紅字臺名鏤 (석면홍자대명루) 바위 표면에 붉은 글자로 누대 이름 새겼네

樂育齋中養州士 (낙육제중량주사) 낙육재 가운데서 고을 선비를 길러 내니

建置云自舊侯由 (건치운자구후유) 건물의 건립은 옛 원님에서 비롯 되었네

舊侯金公多異績 (구후김공다이적) 옛 원님 김공에게는 남다른 공적 많으니

在在修葺勤度謀 (재재수즙근도모) 곳곳을 중수하느라 부지런히 힘을 다했지

城東小榭臨官道 (성동소사임관도) 성 동쪽 작은 정자가 관도에 임했으니

拜箋延赦於焉庥 (배전연사어언상) 배전과 연사가 여기에서 거행 되었네

昔時露設多褻慢 (석시로설다설만) 예전엔 노천에서 거행되어 몹시 설만하더니

金公刱1)之事尤休 (김공창지사우휴) 김공이 창건하여 그 일이 더욱 아름답다네 

此島本是彈丸地 (차도본시탄환지) 이 섬은 본래 탄환처럼 좁은 땅이지만

興廢由來幾千秋 (흥폐유래기천추) 흥망의 유래는 수천 년을 이어져 왔네

往事茫茫憑誰問 (왕사망망빙수문) 지난 일은 아득하여 누구에게 물을까

山雲海色同悠悠 (산운해색동유유) 산의 구름과 바다 빛이 모두 유유하네

1. 관덕정(觀德亭) 보물 제322호(제주시 삼도이동 938-10)

觀德亭在衢路上 (관덕정재구로상) 관덕정이 큰 길거리 가에 있고

亭前百步懸鵠帿 (정전백보현곡후) 관덕정 앞 백 보 밖에 과녁이 내걸렸네

1) 관덕정 연혁

관덕정은 안무사 신숙청이 정사에 임한 다음 해인 세종 30년(1448) 가을에 창건한 

것이 시초다. 편액을 쓴 것은 안평대군이나 화재로 없어지고 지금 걸려있는 것은 아

1)    �김정(金政, 1670~1737) 목사는 영조11년(1735) 1월 제주목사 겸 호남방어사로 제수되어 그 

해 4월에 도임하여 2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제주도민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김정은 

제주목사로 재임 중 글보다는 치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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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鵝溪) 이산해의 글씨이다. 관덕이라는 이름은 ‘사자소이 관성덕야(射者所以 觀盛德也)’

라 하여 ‘평소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덕을 닦는다.’는 뜻이며, 문무의 올바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관덕이라 편액을 한 이유는 곧 활쏘기를 하는 것은 그 

뜻이 과녁에 있지 않고 무덕을 고강하고 예악으로써 꾸미는 것에 있으니 곧 하·은·주

의 활 쏘는 뜻을 터득하기 위함이라 한다.

창건이후 성종 11년(1480)부터 고종 20년(1883)에 이르기까지 여덟 차례 중·개건한 

기록이 나온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15척 이상의 처마를 2척 이상 잘라버리고 제

주도 처마 곡선의 맛을 일본식 지붕으로 바꾸고 말았으며 흰 페인트를 칠한 문을 다

는 등 관덕정의 원래 면모를 변질시키고 말았다. 해방 후 다시 1969년에 대대적인 해

체수리를 하고 단청을 하여 육지의 동시대의 어느 건물과 유사한 건물로 변모하였

다.

2) 관덕정의 역사

관덕정은 제주도 역사의 산증인이며, 관덕정만큼 제주도 역사의 영욕을 말없이 지

켜본 목격자는 없다. 인조반정 이후 실각한 광해군이 제주에서 사망하자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시방은 광해군이 시신을 염습하여 관덕정에서 안치하였다. 근대로 들어

오면 일부 천주교도들의 횡포와 봉세관의 조세 수탈에 항거하여 일어난 ‘신축년 항

쟁(이재수난)’의 무대도 관덕정 광장이었다. 여기에서 장두인 이재수 등이 수백 명의 천

주교도들을 처형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한 때 오일장터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4·3의 기폭제가 된 3·1 시위사건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또 1949년 6월, 4·3 기간 

동안 무장대를 지휘했던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의 주검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도민

들에게 전시됨으로써 4·3의 종언을 알린 곳도 관덕정 광장이었다. 87년 이후에는 재

야 및 시민단체의 각종 집회가 단골로 열려는 지역으로 여전히 제주인의 마음속에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3) 동문선에 수록된 관덕정 칠언절구

학자 서거정(徐居正)은 1478년 왕명으로 편찬한 시문 『동문선』에 관덕정을 노래한 칠

언절구 한시가 실려 있다.

觀德亭前山似畫(관덕정전산사화) 관덕정 앞에는 청산이 흡사 그림 같고

朝天館下水浮空(조천관하수부공)  조천관 밑에는 물이 하늘에 떠 있으리

奇遊萬里男兒事(기유만리남아사) 만리 밖 신기한 유람은 남아의 일이라

應向扶桑早掛弓(응향부상조괘궁) 응당 부상의 가지에 일찍 활을 걸겠지

2. 선덕대(宣德臺) 월대(月臺) 터

월대(月臺)란 궁궐의 정전과 같은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臺)이다. 궁중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이용된다. 대개 방형의 넓은 단(壇)으로, 그 위에 

지붕이나 다른 시설을 하지 않는다. 월견대(月見臺) 즉 달을 바라보는 대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월대는 궁궐에서의 하례(賀禮), 가례(嘉禮)

와 같은 큰 행사 때 사람들이 올라서서 행사에 참여하는 데 이용되며 제례(祭禮) 때에

도 이용된다. 월대는 공통적으로 건물의 전면에 놓이며 대개 장방형으로 그 높이는 

약 1m 전후이다. 때로는 2단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1) 김정목사가 기록한 수축월대칠성도

제주에서도 월대의 흔적을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35년(영조 11) 4월 제주목

사로 부임했던 김정(金)의 「수축월대칠성도」 글이다. 이 글은 김정 목사가 관덕정 뒤

에 있던 월대와 제주 성안 일곱 곳에 남아 있던 칠성도 옛터를 보수하여 새로 쌓고는 

감회를 드러낸 칠언절구 한시 1수이다. 『노봉문집(蘆峯文集)』에 실린 이 한시의 해설에 

김정은 “월대는 관덕정(觀德亭) 뒤에 있다. 칠성도(七星圖)가 성내에 산재해 있어 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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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으로 축조되어 있었으나 모두 허물어져 버렸다. 이제 겨우 그 터만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수축토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즉 월대와 칠성도가 옛 탐라의 유적임을 밝히고 

아래와 같이 한시를 소개하고 있다. 

故都遺跡日荒凉(고도유적일황량) 옛 도읍의 유적은 날로 황량해지고

著處人爲摠毁傷(저처인위총훼상)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훼손시켜 버렸네

往復平阪照一理(왕복평판조일리) 널직한 언덕을 오가며 큰 이치를 알아내고

滿城星月復生光(만성성월복생광) 별과 달이 성에 가득 차게 다시 빛을 살렸네

2) 선덕대(宣德臺)의 복원

김정은 탐라의 옛 유적인 칠성도 외에 ‘월대’까지 복원하였는데 월대를 복원한 장

소는 바로 관덕정 뒤쪽이다. 현재 관덕정 바로 뒤에 2단의 석축을 전면에만 가지런히 

쌓고는, 그 중앙에 제주현무암 돌에 선덕대(宣德臺)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마도 

김정 목사가 월대를 복원한 뒤 선덕대라 이름 짓고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월대는 

1448년(세종 30) 신숙청(辛淑晴) 목사가 관덕정을 창건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유

적으로 보인다. 월대 위에는 옛 탐라의 핵심 건물들이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3. 제주목관아(濟州牧官衙 국가사적 제380호, 삼도２동 43-3번지)

조선시대(朝鮮時代)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濟州牧) 관아는 지금의 관덕

정(觀德亭)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에 분포해 있었으며, 이미 탐라국(耽羅國)시대부터 성

주청(星主廳) 등 주요 관아시설(官衙施設)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아시설은 

1434년(世宗 16) 관부(官府)의 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 타 없어진 뒤 바로 역사(役事)를 시

작하여 그 다음해인 1435년에 골격(骨格)이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 내내 중·개축(重·

改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주목 관아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때 집중적으로 훼철

(毁撤)되어 관덕정을 빼고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었다. 제주목의 관아지는 한말·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는 제주인의 얼과 혼이 담긴 건축과 장소를 말살하는 데에서 가장 구

체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1) 제주목관아 변천 과정

1907년에 瀛洲館(영주관 현재 제주북초등학교)자리에 학교를 설립하고, 1909년에는 세병

헌 자리에 경찰서를 설치하였으며, 1912년에는 이아터에 자혜의원을 설치하였다.

1913년에는 성문, 1914년에는 망경루, 동성문, 서성문, 간성문 등 여러 문루, 1915

년에는 소민문과 북성을 헐었다. 1916년에는 포정사를 훼철하고, 이듬해인 1917년에

는 경찰서를 공제당 옛 터에 옮겨 세웠다. 1918년에는 남성문루를 훼철하고, 1929년

에는 동성 위에 측후소를 설치하였으며, 1924년에는 연희각을 헐어버렸다. 이어 부

임한 島司 前田善次(도사 마에다 겐지)는 1924년 관덕정을 중수하면서 본래 관덕정의 모

습에 많이 바꿔져 버렸다. 1926년에는 제주읍성을 헐어 산지항 축항을 쌓고 이아가 

헐리었다. 그리고 1940년에는 홍화각이 훼철되었다. 제주시에서 탐라국 이래 조선시

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제주목 관아를 원

래의 양식(樣式)으로 복구(復舊)하고자,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 발굴조사를 거쳐 

1999년 9월에 시작하여 2002년 12월에 복원(復元)을 완료하였다.

2) 하마비(下馬碑)

제주목관아 외대문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비문이 ‘守令以下皆下馬(수령이하개하마)’라

고 쓰여 있다. 수령인 제주목사를 제외한 모든 관리나 백성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출

입하라는 뜻이다. 예전부터 하마비가 세워져 있었으며 현재의 비석은 1834년(순조 34) 

한응호(韓應浩) 목사 때 새로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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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위랑(左위랑)·외대문(外大門)·진해루(鎭海樓)

廣宇正臨鐘閣北 (광우정임종각북) 넓은 처마가 정히 종각 북쪽에 서 있으니

未及梅軒東前步 (미급애헌동전보)매헌에 이르기 전에 동쪽으로 걸음 옮기면

長廊布列六碧油 (장낭포열육벽유) 긴 행랑에는 여섯 개의 벽유가 늘어 서있네

제주목관아의 외대문인 진해루(耽羅布政使)와 동쪽으로 이어진 건물이었다. 좌위랑인 

외대문은 문헌에 탐라포정사(耽羅布政司), 진해루(鎭海樓)로 표기되어 있다. 관아의 관문

으로 1435년 홍화각 창건시에 건립했다고 전하며, 1766년 남지훈 목사가 개건했다고 

한다. 진해루(鎭海樓)라는 현판은 언제 누가 써 걸었는지 미상이며 진해(鎭海)는 ‘바다를 

아우른다는 뜻이다. 2층 누각 건물로 종루로도 활용되는데 새벽과 저녁에 종을 치면

서 성문을 여닫는다고 하며, 그 종은 제주시 광령리 묘련사(妙蓮寺) 옛 절터에서 가져왔

다고 전한다. 이 종은 「탐라지」에 따르면 이의식 목사가 병장기를 만들 목적으로 녹여

버렸고, 이후 1850년 장인식목사가 1690년 경남 고성의 운흥사(雲興寺)에 만든 종을 해

남의 미황사(美黃寺)에서 무게 500근의 종을 900냥에 구입하여 종루에 설치한다. 1703

년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와 1760년대 탐라방영총람에 목관아 정문으로 뚜렷하게 표

시되어 있다. 남환박물 기록에 의하면 총 18칸으로 나오며, 관아가 존속했던 가장 마

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제주목관아의 대문이었다. 1914년 김석익이 쓴 󰡔탐라기년󰡕에 

1916년 외대문이 헐리고 일본인이 종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54년 발간된 

『증보탐라지󰡕(담수회)에는 ’종은 일출과 일몰을 알리고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였

으나, 지금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사창(司倉)·진휼창(賑恤倉) 제주면사무소·구 제주시청 터(삼도이동 1024)

사창(司倉)은 관덕정 뒤편으로 주민들로부터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출납을 관리하는 곳이다. 특히 국가의 곡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어려운 백성에게 빌

려주거나 배급하였다. 1704년 『남환박물』에 의하면 60칸의 기와건물이 있었다. 1761

년 사창이 진휼창(賑恤倉)으로 표기되고, 주변에 보민창, 훈련청, 균역청 등이 있었

다. 

일제강점기에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면(中面)사무소로 이용된다. 그리고 1914년 제

주면(濟州面)으로 바뀐다. 1931년 제주읍(濟州邑) 승격되고 나서고 제주읍사무소로 이용

되다가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제주시청 청사로 사용되었었다.

현재는 모든 건물이 헐리어 공용주차장이 들어 있다.

5. 제주읍성의 서문 진서루(鎭西樓)·백호루(白虎樓) 표석

제주읍성의 서문은 현재 병문천 동편으로 서문로터리와 인접한 곳이다. 서문루(西

門樓) 앞으로 옹성이 있었고, 옹성 외부 출입구에 돌하르방 4기가 세워져 있었다. 원래 

문루의 이름은 백호루(白虎樓)였으나 1773년 조동점 목사가 진서루(鎭西樓)로 바꾸었다. 

1914년에 훼철되었다. 여기에 있던 돌하르방은 현재 관덕정 앞에 세워져 있다. 서문

옹성은 어디였을까?

6. 찬주헌(贊籌軒) 터 표석(삼도이동 959-5)

창건연대는 미상이나,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에 소개된 것으로 보아 1601년 이전

에 세워졌다. 조선 숙종15년(1689) 목사 이우항(李宇恒)이 중건하여 소장대(小將臺)로 삼

고 찬주헌(贊籌軒)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뒤 판관(判官) 사후처(伺候處)로 유사시에 판관

의 지휘소가 되기도 하였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찬주당(贊籌堂), 이원진의 『탐라

지』 등이 모든 지지에는 찬주헌은 관덕정 남쪽에 있고 판관이 민정을 살피고 묻던 곳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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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주관(瀛洲館)과 이아(二衙)·찰미헌(察眉軒) 터

北有客館西貳衙(북유객관서이아) 북쪽에 객관이 있고 서쪽에 이아가 있으며

1) 영주관(瀛洲館) 터(삼도이동 16-1)

영주관은 제주목의 객사(客舍)로 조선 시대 각 고을에 설치했던 관사(館舍)이다. 중앙

의 정당에는 왕의 상징인 전패(殿牌)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망배

를 하였다. 좌우의 익실은 어사나 여행 관료 또는 외국에서 오는 사신이 머무는 숙소

로 사용하였다. 1601년(선조 34)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영주관이라는 건물명이 아닌 

객사는 「성안 북쪽 모퉁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53년(효종 4) 이원진 목사 때 

편찬된 『탐라지』에 처음 영주관을 ‘객사대청’이라 소개되어 있다. 1907년(순종 즉위) 제

주군수 윤원구(尹元求)가 영주관에 제주북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2013년부터 영주관 

건물지에 대해 제주북초등학교 동쪽 지경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주관의 

‘영주(瀛洲)’는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의 삼신산(三神山) 중 한 곳을 뜻

하며, 제주의 옛 이름이자 한라산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2) 이아(二衙)·찰미헌(察眉軒) 터(삼도2동 154)

제주목에는 조선 시대 관아가 두 곳에 있었다. 제주영청은 제주목사가 근무했던 곳

으로 현재의 제주목관아이며, 이아(貳衙)는 제주판관이 근무했던 곳이다. 그래서 제주

목사가 근무하던 제주영은 상아(上衙)로, 제주판관이 근무하던 관아 이아는 찰미헌(察

眉軒)으로 불렸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행정체계가 개편되면서 제주목이 제

주부(濟州府)로 개편되고 목사와 판관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관아로서의 역할을 하였

다. 1910년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행정의 중심은 관덕정 부근으로 집중하였고, 

이아 자리는 전남 제주자혜의원이 일제강점기 통치사업의 하나로 설립되어 1910년

부터 진료가 개시되었다. 1927년에는 전남도립제주의원, 1946년에는 제주도로 승격

하자 제주도립병원으로 개칭된다. 1976년에는 제주도립제주병원으로 개정되어 운영

하다가 2001년 제주대학교에 이 부지를 매각하고, 2002년 7월 제주도립제주병원은 

아라동으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예술공간 이아’로 2017년 5월 13일 개관하여 활용되

고 있다.

8. 향사당(鄕社堂)

제주시 삼도이동 973-2번지에 위치하고 제주도지방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향사당(鄕射堂)의 ‘사(射)’는 공자가 “확상(矍相)의 들판에서 활을 쏘아 현인을 얻는

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향사당 주변을 ‘상청골’이라고 하며, 원래가 좌수청(座首廳)

이라 하여 좌수 관사였다.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眈羅志)』에는 “향사당은 찰미헌(察眉

軒) 서북쪽, ‘가락천’ 서쪽에 있다. 좌수 1명, 별감 3인이다. 봄가을에 전 고을 사람들

이 모여 향사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원래 가락천 서쪽에 있던 것을 

숙종 17년(辛未年·1691) 김동(金凍) 판관이 현 위치로 옮겨 지은 것이다. 1797년(정조 21) 제

주목사 유사모(柳師模)가 건물의 명칭을 향사당이라 칭하였다. ‘향사당’은 그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좌수와 별감으로 천거 추대하고, 고을의 한량들이 춘추 2회

의 모임을 갖고, 활쏘기와 주연을 베풀며 그동안에 닦은 기량을 겨루기도 했고, 민심

의 동향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자치적으로 의논하던 곳이다. 향사당은 조선 후기 좌

수의 처소로 사용되었고, 1909년 신성학원의 교지(校地)로도 이용되다가, 1916년 폐쇄

되어 일본인의 절(寺)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81년에 다시 고쳐 지을 때 길가와 인접

하여 동남향이던 건물을 동북향으로 바꾸었다. 건물은 팔작지붕이며, 가칠단청의 소

박한 양식이다. 기둥은 각주 밑 흘림 형태이며, 기단석은 현무암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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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판사(判事) 초가(삼도이동 169-1)

박판사 초가는 삼도동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 초가집으로 제주읍성 남문에

서 한짓골을 따라가다 서쪽에 몰항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이곳은 박씨 일가가 4

대째 살고 있는 집이며, 적어도 300년 이상 되는 집으로 알려져 있다. 마당을 중심으

로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집 입구에 밖거리가 있는데, 부엌이 없이 큰구

들과 작은구들, 상방, 쇠막, 이문거리가 있다. 안거리는 마당을 지나 밖거리 서편에 

위치하며,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정지(부엌), 채방, 고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거리 

북편에 통시가 있고 남쪽에 동산이 있어 주변을 관망하는 정원처럼 여겨지는 공간이

다.

10. 남문 정원루(定遠樓, 삼도이동 176)

城上飛甍列譙樓(성상비맹례초루) 성벽 위의 날렵한 용마루는 늘어선 문루이네

남문루(南門樓)는 이름 그대로  제주읍성의 남쪽에 위치하며, 『탐라지(眈羅志)에 “정

덕 중종 7년(1512) 목사 김석철(金錫哲)이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증보탐라지(增補眈羅

誌)󰡕에는 “정원루(定遠樓), 즉 남문의 누각이다. 정덕(正德: 明나라 武宗의 연호 1506~1521) 연간 

임신년(중종 7년·1512)에 김석철 목사가 세웠다. 숙종 을유년(1705)에 송정규 목사가 중창

하였다. 영조 23년(1747)에 한억중 목사가 고쳐 지었다. 3문의 남문루 중 가장 마지막

에 헐렸다”고 기록하였다. ‘남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남문골’, 남문 밖에 형

성된 마을을 ‘남문밧’, 남문 안에 있는 마을을 ‘남문안’이라고 했다. 남문으로 난 한길

가에 있는 마을을 ‘남문한짓골’이라 불렀다.

11. 제주읍성(濟州邑城)

石城鞏緻可阻守(석성공치가조수) 석성이 견고하고 치밀하여 방어해낼 만한데

數丈其高五里周(수장기고오리주) 그 높이 여러 길 되고 둘레는 오 리쯤이라네

제주성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408년(태종 8)이다. “큰 비가 내려 제주성에 물

이 들어와 관아와 민가가 잠기고 곡식의 절반이 침수됐다”고 기록됐다. 1411년 김정

준 제주목사는 제주성을 다시 수축했다. 제주성의 둘레는 계속 바뀌었지만 1755년(영

조 31) 이후부터 5489척(1.7㎞), 높이 11척(3.4m)으로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다. 전체 성

곽 길이는 3㎞에 이르렀다. 성안에 우물이 없었고 성 밖의 산지천변 가락천(嘉樂泉·가락

쿳물)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겹성을 쌓았다. 󰡔신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읍성(濟州邑

城)은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4천 3백 94척이고, 높이가 11척이다. 성 안에는 물이 없

고 성 남쪽 큰 돌 밑에 큰 구멍이 있어 물이 솟아나오는데 이름이 가락귀(嘉樂貴, 가락쿳

물)이다. 깊이가 10척 가량 된다. 흐름을 가로막아서 겹성을 쌓았는데 성 안 사람들이 

길어다 마신다”고 적고 있다.

石城鞏緻可阻守(석성공치가조수) 석성이 견고하고 치밀하여 방어해낼 만한데

數丈其高五里周(수장기고오리주) 그 높이 여러 길 되고 둘레는 오 리쯤이라네

城下枳林何茂密(성하지림하무밀) 성벽 아래의 가시나무숲은 너무도 무성하고

城上飛甍列譙樓(성상비맹례초루) 성벽 위의 날렵한 용마루는 늘어선 문루이네

板橋駕塹通人馬(판교가참통인마) 판교를 참호에 걸쳐서 인마가 다니게 하니

兩邊木偶鐵索鉤(량변목우철색구) 양쪽의 나무인형에 쇠사슬 갈고리 감겨있네

登城引索橋拆開(등성인색교탁개) 성에 올라 쇠사슬 당기면 판교가 설치되니

蓋云緩急備外憂(개운완급비외우) 급변이 있을 때에 외침을 막기 위함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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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개폐식 다리의 제주성 판교(板橋)는 참호에 걸쳐서 인마가 다니게 했다. 

또한 弔橋(조교: 양쪽 언덕에 줄이나 쇠사슬 등을 건너질러 거기에 의지해 매달아 놓은 다리), 현교(懸橋), 

현수교(懸垂橋) 개념의 다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01년 이재수의 난 때에도 성안에

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성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밖에 진을 치고 5일 동안 대척

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주성은 철옹성이라는 기록이 있다.

曲堞回複鐵關壯(곡첩회복철관장) 굽은 성첩 겹겹이 둘렀고 쇠 빗장 웅장하니

1512년(중종 7) 김석철 목사는 해자(垓字)를 파고 판교를 설치했다. 김 목사는 “제주성

의 주위에 긴 참호를 아주 깊게 파서 모두 널판(板橋)으로 다리를 놓았다. 밤에는 들어 

올리고 낮에는 내려서 백성들이 걱정이 없게 방비를 했다”고 사료에 기록하였다. 제

주성의 자세한 시설은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에 나온다. 동문·남문·서문의 3문과 

남·북 수구의 수문 2문, 격대 27개소, 타첩 404개 등 부대시설을 기록했다. 격대는 돌

출된 성벽으로 적을 정면이나 측면에서 격퇴할 수 있도록 한 방어시설이다. 타첩은 

성벽 위 군사들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凸’ 모양으로 쌓은 방어벽이다. 제주성이 오늘

날의 성곽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을묘왜변 이후 1565년 곽흘 목사 때였다. 곽 목사

는 산지천을 성안으로 들이기 위해 동성(東城)을 뒤로 밀려서 지금의 제주지방기상청 

일대까지 확장했다.

12. 귤림서원(橘林書院)과 오현단(五賢壇) - 이도1동 1421

院祠躋享問誰某(원사제향문수모) 서원 사당에 제향되는 분은 누구이던가

冲庵淸陰與宋尤(충암청음여송우) 충암공과 청음공과 송우암 공이라네

1) 귤림서원(橘林書院, 이도일동 1438)

귤림서원(橘林書院)은 오현단 안에 있는 조선시대 초기 및 중기에 제주에 유배되었

거나 방어사로 부임했던 오현(五賢)인 충암 김정·규암 송인수·동계 정온·청음 김상헌·

우암 송시열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유교 교육기관

이었다. 초기의 학생 수는 20여 명 정도였으나 이후 35명까지 늘어났으며, 1871년 서

원 철폐령에 의해 폐원되기 전까지 오현사와 영혜사, 향현사 등 하나의 본사와 2개의 

별사,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귤림서원은 기묘사화

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된 뒤 사사된 김정(金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578년(선조 

11) 판관 조인후가 가락천 동쪽에 ‘충암묘’를 지은 것이 그 시초이다. 1659년(효종 10) 제

주목사 이회가 장수당을 건립하고, 1665년(현종 6) 판관 최진남이 김정의 사묘를 장수

당 남쪽으로 옮기면서 사(祠: 충암사)와 재(齋: 장수당)를 갖춘 명실 상부한 서원이 세워지

게 되었다. 1682년(숙종 8) 예조정랑 안건지가 제주도에 파견되어 ‘귤림서원’이라는 현

판을 하사하며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온의 위패를 모시도록 하였다. 뒤이어 1695

년(숙종 21) 송시열도 함께 모시면서 오현을 배향하게 되었다. 1737년 구사당 김낙행의 

기행문에 충암 김정과 규암 송인수, 동계 정온을 모신다고 기록되었는데 붕당을 의식

한 것으로 추측된다. 1871년(고종 8) 서원 철폐령에 의해 폐원되었는데, 1892년(고종 29) 

제주 사람 김의정이 중심이 되어 귤림서원 자리에 오현의 뜻을 후세에 기리고자 조두

석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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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이각(制夷閣, 제주도 지정기념물 제3호, 이도일동 1499)

제주목도성지도 일부

 ① 동치성(제이각) 위는 ‘청풍대’로 표시

 ② ‘일각’이라 표시 

 ③ 제주성내에 있던 6과원 중 중과원

제이각은 왜적을 제압하기 위한 누각으로 1599년(선조 32)에 목사 성윤문이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제주읍성 남문 동측 치성 위에 건립하였다. 지형적으로 매우 

가파르고 험한 낭떠러지의 높은 언덕이어서 제주읍성을 내려다보면 성안은 물론 주

변의 언덕과 하천, 그리고 해안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가 

적의 동태를 관찰하며 유사시에 왜적을 무찌르기 위한 장대(將臺)로서의 기능도 가지

고 있었다. 제이각은 남쪽으로 凸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남쪽은 적루(敵樓)이고 북쪽은 

장대(將臺)의 구조로 되어있다.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아 이층구조로 축조된 누대이

다. 1555년(명종 10) 6월 을묘왜변으로 제주읍성이 포위당하는 등이 위협으로부터 방

어하고자 1565년(명종 20) 12월 제주목사 곽흘(郭屹)은 제주읍성의 동성(東城)을 동쪽으

로 옮겨 축성하였다. 임진왜란 직후 1599년(선조 32) 제주목사 성윤문은 성곽을 높이고 

격대(擊臺)와 포루(砲壘)를 설치하였으며 남성(南城)의 제일 높은 곳에 제이각을 세워 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제주목도성지도(濟州牧都城地圖)에는 청풍대(淸風臺)로 기록되

어 있어, 1850년 전후로 관리들과와 선비들이 경승을 감상하기 위해 즐겨 찾았던 곳

이기도 하다. 복원한 제이각의 규모는 43.54㎡ 크기로, 정면 3칸·측면 1칸의 건물과 

정면 1칸·측면 2칸의 건물이 凸 모양으로 연결된 모습이며, 우진각 지붕이다. 현판은 

서예가 현병찬의 글씨이다.

14. 남수각(南水閣) 터

산치천의 위에 만든 다리로 1599년(선조 32) 목사 성윤문이 북수구와 함께 이곳에 수

구를 만들고 하상에는 홍예다리를 놓아 그 위에 초루를 세웠다. 남수각은 1652년(효

종 3) 8월 태풍에 홍수로 무너져 버렸고 1720년 목사 이원진이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봄에 준공을 보았다. 홍수 때마다 파괴 유실 축조가 반복되다가 누정 건립은 

하지 않게 되었다. 제이각(制夷閣)을 남쪽에 있다고 하여 흔히 남수각이라고 불렀다. 

남수각이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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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을묘왜변(乙卯倭變) 격전지

을묘왜변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는데, 1555년(명종 10) 왜구 선박 70여 척이 1차로 

전라도 영암·강진·진도 일대를 약탈하고, 2차로 제주도를 휩쓸며 약탈한 사건이다. 

왜구는 1555년 6월 27일 1,000여 명이 선박 60여 척에 분승하여 화북포에 상륙하였

다. 이후 3일간 제주성을 둘러싸고 제주민과 왜구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수

문 제주목사는 효용군(驍勇軍: 용맹스런 군인) 70명을 비롯한 김성조·김직손·이희준·문시

봉 등의 이른바 치마돌격대(馳馬突擊隊)의 공이 컸다. 민·관·군이 협력하여 왜구를 격퇴

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에 명종은 김수문에게 일자(一資)를 올려주고, 비단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김성조에게는 건공장군(建功將軍) 벼슬이 제수되었다.

16. 운주당(運籌堂) 향토유형유산 제26호

名以運籌及贊籌(명이운주급찬주) 그 이름은 운주당과 찬주헌이라네 

閭閻櫛比可千戶(여염즐비가천호) 여염집이 즐비하여 천 호는 될 만하고

人物頗與中土侔(인물파여중토모) 인구는 자못 내륙에 비길 만큼 많다네

1) 제주읍성의 작전참모부 ‘운주당(運籌堂) 터’

관아의 부속건물 이였던 운주당 일대에는 조선시대 무기를 보관하던 청상고(淸箱庫) 

등 제주성의 작전참모부가 있었던 곳이다. 운주당은 후일 마을 수호신을 모신 일도

동 본향당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1568(선조 1년)년 곽흘 목사가 동성을 뒤로 물려 지우

면서 적의 침입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운주당을 창건했다.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가 편액을 지었으며, 1683년(숙종 9년) 신경윤 목사가 중창, 1694년(숙종 20년) 이

익태 목사가 중수, 1743년(영조 19년) 안경운 목사가 증수, 1753년(영조 29년) 김몽규 목사

가 중수했다. 1892년 화재로 소실돼 찰리사 이규원이 개건했으나, 해방 이후 화재가 

다시 발생해 소실됐다 전해진다. 운주당 일대는 조선시대에는 무기를 보관하던 청상

고(淸箱庫) 등 제주성의 작전참모부가 있던 자리로 제주의 장대(將臺)였다. 장대는 전쟁 

시 군사 지휘에 용이한 곳에 두는 장군의 지휘소이다. 규모가 큰 성곽에 두었으며, 평

상시에는 성의 관리와 행정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는 일찍부터 자주 

침입하는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만약의 사태가 일어나면 이른바 운주지책(運籌之策)을 

쓰도록 하여 운주당으로 작명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운주당은 관아의 건물이었으나 

후에는 마을 수호신을 모신 일도동 본향당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운주당으로 올라

오는 길 주변 마을을 운주당골, 주위의 들판을 ‘운주당드르’라고 불렸다. 1950년대부

터 김태민과 고수선 부부가 거처하던 집터 사용되기도 하였다. 김태민은 제주인으로 

제1호 정규 외과의사로 장춘병원을 개업했으며, 민중 해방운동의 선구자의 역할을 

한 인물이다. 고수선은 대정읍 가파도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는 교육자이자 항일운

동가였으며, 광복 후 한국인 제1호 여의사이자 사회복지사업가로 이곳에 제주모자원

과 홍익보육원을 개설운영 하기도 했으며, 제1회 만덕봉사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한

때 이일선 스님이 이곳에 절을 창건하기도 했으며 축대 일부가 최근까지도 그대로 남

아 있었다. 최근 장초석 등 주춧돌이 유적들이 발굴되었고 현재 복원계획을 수립 중

에 있다.

2) 탐라일기 중 운주당에서 장군전과 신기전 발사훈련

183년 전 탐라일기는 탐라록을 발간한 이원조 목사(50세)가 도임해 올 때 친형 이원

호(55세)가 기행문식으로 쓴 일기 중 운주당에서 장군전과 신기전을 쏘았다는 기록이

다. 1842년 4월 8일 정기휴가라서 문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수교가 오랜 전

통행사 를 폐할 수 없다고 동헌에 아뢰어 동헌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나와서 운

주당에 도착했다. 나는 뒤를 따라갔는데 운주당은 제주성 동남쪽 모퉁이의 제일 높

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성 전체를 굽어보니 장대에 달아놓은 등불이 듬성듬성 하기도 하고 빽빽하게 들어

차 있기는 하였으나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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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넓은 바다에 돛대가 떠 있는 듯하였다. 병교가 큰소리로 외치니 대포를 쏘려고 횃

불을 들었는데 먼저 장군전을 발사하였다. 화살의 두께는 3악 정도이고 길이는 1파

쯤이며, 무개는 수 십근이다. 화포의 경우는 그 모양이  지뢰 쾌의  형상인데 그것에 

사용되는 화약은 30냥이다. 산골짝이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겁이 났다. 이어서 신기전 을 발사하니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고 화전도 쏘았다. 그때 

한 줄기 한 줄기  유성이 반짝 빛나며 지나가서 순간 멋진 광경을 이뤘다. 그제야 성

안 가득히 등불을 일제히 걸어 놓은 모습이 보였는데 밝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밝은  

대낮과 같았다. 흐르듯 움직이는 불빛이 넓고 넓은 망망대해에 은은하게 비치니 그 

또한 기이한 경치였다. 혹은 기생이 풍악소리를 들었다가 혹은 광대들의 놀이를 구

경하였다. 난로 화를 만들어  밤새도록 즐기기를 기약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여서 모임을 파하고 관아로 돌아왔다. 이날 밤에 일행이 모

두 나갔는데 연죽 혼자만 병에 걸려  따라오지 못하였으니 매우 안타까웠다.

17. 제주읍성 병사들의 훈련소 연무정(演武亭) 터(건입동 1105)

門外數里演武堂(문외수리연무당) 성문 밖의 몇 리쯤에 연무당이 있으니

莫是是處閱操不(막시시처열조불) 이곳이 바로 훈련하던 장소가 아니던가!

조선시대 군사훈련을 실시하던 연무정 터는 1636년(인조14) 신경호 목사가 처음 제

주 남문 밖 광양에 창설했다. 1741년(영조17) 태풍으로 무너져 1746년(영조22) 한억증 목

사가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그 뒤 여러 차례 중수했으나 1921년 한때 감옥이 설립됐

다가 철거됐으며 광복 후 제주동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연무정이 있었던 동초

등학교 교정에도 여러 역사적 부침이 숨어있다. 1943년 일본인 교장에 의해 제주서

국민학교가 개교됐으나 학교부지가 비좁아 동년 예전의 제주목 군사훈련장으로 사

용하던 연무정 터전으로 이설됐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제주공립 아사히국민학교라

고 교명을 바꾸며 황민화 교육을 실시했다. 해방 후 제주동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입학식과 개교식을 거행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제주동초등학교 정문 

입구에 세워진 표지석의 내용이다.

18. 제주읍성 동문 연상루 터(延祥樓址)

동문의 성문인 연상루 입구에는 돌하루방 8기와 목사들의 선정비 10여 기가 서 있

었고, 예전의 동문파출소 남쪽 일대에는 1960년대에 동성 일부가 남아 있었다. 그 뒤 

돌하르방들은 다른 장소로 분산, 이전되었으며, 선정비 등은 신산동 일대로 옮겨졌다

가 신산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국립민속박물관 등지로 분산됐다. 동문루

인 연상루가 자리했던 곳은, 동문파출소에서 동문로 건너편 동쪽 사거리에서 기상청

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다.

19. 북수구(죽서루) 터 홍예교(虹霓橋)

北岸石門虹霓卧 (북안석문홍예와) 북쪽 언덕의 석문이 무지개처럼 누웠으니

海水走入一城溝 (해수주입일성구) 바닷물이 달려와서 성의 도량에 들어오네

북수구(죽서루) 터는 조선시대부터 1927년까지 내를 건너는 홍예교가 있던 자리이

다. 선조32년(1559) 목사 성윤문이 남수구와 함께 이곳에 수구를 만들고 하상에는 홍

예교(무지개다리)를 놓아 그 위에 초루를 세웠다. 북수구 위에 세운 초루는 죽서루라고 

하였다. 남·북 수구를 건너기 위해 아치형 무지개다리인 홍예교(虹霓橋)가 설치된다. 

그러나 효종3년(1652) 8월 태풍에 홍수로 남수구와 북수구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고, 

당시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이 그 해 겨울부터 공사에 들어가 이듬해 3월 11일 북수

구를 다시 만들고 누각(공진루)을 세웠다. 1780년(정조 4) 김영수 목사는 홍수 피해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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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산지천변을 따라 제방용 성곽을 다시 쌓았는데 이른바 간성(間城)이다. 간

성은 높이 9척(2.7m), 길이 551보(689m)로 축성됐다. 간성을 출입하기 위해 중인문과 

소인문 2개의 성문이 설치됐다. 한말의 문장가이자 외무대신을 지낸 운양 김윤식이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남긴 ‘속음청사’를 보면 홍예교에 

관련된 기록이 들어있다. “공신루에서 석성(石城)과 마주치는 데를 굽어보니 수구에 

홍예문이 지어져 그 위를 사람들이 왕래한다. 수문의 바깥은 백규(跬蹞: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약 35m)의 둑으로 둘러싸인 연못에 봄물이 넘실거리는데 오리 떼가 열을 짓고 있

다. 제방 위에는 버드나무가 빙 둘러있고, 언덕 위에 집들이 있어 복숭아꽃이 곳곳마

다 활짝 피어있다. 그림과 같은 풍경이다. 공신정 밑에는 세 곳에서 샘이 솟는데 천품

(泉品)이 뛰어나다.”라는 기록이 있다.

20. 공신정(拱辰亭) 터(일도일동 1186)

효종 4년(1653) 3월 이원진은 이 날 장수와 병사들을 모아 낙성 잔치를 벌였는데, 당

나라 시인 두보의 ‘한밤중에’라는 시의 구절 중에 “높은 다락에서 북극성을 바라본다”

는 뜻을 따서 공진루(拱辰樓)라 이름 하였다. ‘북극성을 둘러싼다’는 뜻은 사방의 백성

이 임금을 존경한다는 뜻을 비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후 공진루는 관리들이 세운

(世運)을 기원하는 장소로, 혹은 여름철 피서지나 외지에서 온 손님의 접대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순조8년(1808) 목사 한정운(韓鼎運)이 중수한 다음 ‘공진정(拱辰亭)’으로 이름

을 바꾸었다. 그 후 공진정이 폭우로 다시 무너지자, 순조31년(1831) 목사 이예연(李禮

延)이 “물길이 가까워서 노는 사람들이 늘 북적거린다”고 하여 삼천서당(三泉書堂) 북쪽

으로 공진정을 이전하였으며, 북수구 위에 건물을 다시 짓지 않았다. 북수구는 그 후

로도 홍수 때마다 파괴·유실·축조가 반복되었다. 1927년 8월 7~8일 이틀간에 걸친 대

홍수로 산지천의 물길조차 바꿔 버렸다. 곡선으로 약 200m를 동쪽으로 회류하던 물

줄기를 거의 직선인 정북 방향으로 뚫어버렸다. 당시 남·북수구와 무지개다리인 홍

예문도 허물어져 버렸다. 현재 그 자리에 무지개 모양으로 북성교를 만들었다.

  자료 인용 및 출처 : 「九思堂 金樂行의 遺文硏究」 학술지 논문

                     이원조 『탐라일기』(제주문화원 발행)

                     제주목관아 https://www.jeju.go.kr/mokkwana/index.htm

                     2025년 발행예정 『삼도이동 향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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